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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미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워싱턴 주 해안의 퓨짓 
사운드에서 오하이오급 탄도 미사일 잠수함(SSBN) USS 메인함을 
호위하고 있다. 부머라고도 하는 이 잠수함들은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로서 미국에 가장 높은 생존력을 갖춘 타격 능력을 제공한다. 
SSBN은 전략적 억지력의 핵심 요소로서 언제 어디서나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능력을 강조한다.  라이언 라일리(RYAN RILEY)/미국 해군



3

감사합니다.

센트리 스태프

독자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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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관계학 부전공을 이수했다. 연구 관심 분야는 

대량 살상 무기와 핵 비확산이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4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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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포스트 (DANIEL POST) 사령관은 미국 해군참모대학(NWC) 전략·

정책학과 교수이자 ‘현대전에 대한 전망(Perspectives on Modern War)’ 

과정의 공동 책임자이다. 그는 전직 미국 해군 헬리콥터 조종사이며, 가장 

최근에는 미국 전략 사령부의 핵 공격 고문을 역임했다.  4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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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일에서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임무를 

위해 NATO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 유럽 

동맹과의 관계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4월 도쿄에서 열린 마크 뤼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Gen Nakatani) 당시 일본 방위상은 일본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NATO 활동 참여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방위 장비와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이제 독일 

비스바덴의 미군 기지에 본부를 둔 우크라이나를 위한 NATO 

안보 지원 및 훈련(NSATU)에 합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원을 독일로 파견할 가능성 등, 임무의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일본이 제공하는 협력에 전투는 

일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방위적 역할을 제한해 온 일본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나카타니 전 방위상은 일본은 NATO와의 안보 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으며, NSATU에 참여하면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교훈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일본과 NATO 모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의 

안보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전쟁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험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서, 일본은 NATO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동시에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우방국들과 방위 

관계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카타니 

겐방위상에게 중국, 북한, 러시아가 

군사 훈련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유럽-대서양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인도태평양에서도 벌어지는 문제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일본은 중국을 이 지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반격 능력 확보를 준비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해 왔다. NATO 사무총장은 또한 중국 공산당의 군비 

증강과 대만 인근에서의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요코스카 군항에 정박 중인 일본의 첨단 

호위함 모가미함을 시찰한 뒤,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군을 포함한 군사력을 빠른 속도로 

증강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결코 순진해서는 안 되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협력하여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카타니 겐 방위상에게 위기 대응 작전, 

사이버 방어, 해상 안보 및 방산 협력 등의 분야에서 일본과 

NATO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본이 G7 회원국 중 유일하게 NATO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라고 했다.

동맹국 및 
파트너국

일

일본, NATO의 우크라이나 임무에 

관심 표명
AP 통신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이 NATO 본부에서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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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오랜 분쟁 중인 필리핀은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동맹 
구축에 나서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독일과 방위 

협력을 확대하고 합동 활동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필리핀 국방부에 따르면, 질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 필리핀 국방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독일 국방장관은 독일 베를린에서 “방위협력협정”
을 체결하고 사이버안보, 무기체계와 군수,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2025년 5월 협정은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마닐라를 방문한 후에 체결된 것으로, 이를 통해 
피스토리우스 장관과 테오도로 장관은 양국 군대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필리핀의 방위 협력 
협정은 오랜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넘어 방위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필리핀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

필리핀은 2025년 4월 뉴질랜드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조만간 캐나다와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4년 12월에는 일본과의 상호 
주둔군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프랑스와의 
방문군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승인했다.

중국은 필수 무역로인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중국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024년 8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그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며, 
어떤 예외도 없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독일 해군 함정 두 척이 이례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항해하며 항행의 자유에 대한 독일의 
확고한 의지를 입증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 장관(왼쪽)과 질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 장관이 2025년 5월 방위협정의 토대를 마련한 
2024년 회담 전에 회동하고 있다.  로이터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대국들의 “강압 영역” 구축을 
막기 위해 새로운 동맹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2025년 싱가포르 상그릴라 대화 안보 포럼에서 한 마크롱 
대통령의 이 발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휴전하라는 
외교적 압력에 저항하고, 중국이 대만과 남중국해를 향해 점차 
공세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영향력의 영역이라는 명목 하에 실상은 
강압의 영역을 설정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면서 “이들은 유럽 변방에서 남중국해 군도에 이르기까지... 해당 
지역을 통제하려 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업이나 광물과 같은 
자원을 독점하여 타국의 접근을 차단하려 한다”고 했다.

최근 몇 년 간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 
이 연례 포럼에는 전 세계 국방부 수장과 관계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중국은 국방부 장관을 파견하지 않고 중국 
인민해방군 국방대학의 고위 장교를 대표로 파견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순방 
후에 나온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포럼에 참석한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공통 규범과, 공통 원칙에 기반하여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긍정적인 신동맹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공동 책임은 우리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초강대국의 선택에 따른 불균형의 부수적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중국이 “NATO가 동남아시아나 아시아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러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동맹국인 북한이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인도태평양 지도자들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문제로 
여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를 아무런 
제한이나 제약 없이, 세계 질서의 어떠한 반응도 없이 취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AP 통신

독일과 필리핀,  

방위 협력 확대
로이터

프랑스 대통령, 동맹국에 

중러에 거부 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

필리핀 티투 섬에서 필리핀 해병이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 경비대 선박을 감시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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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및 
파트너국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전쟁부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점점 커지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홀로 직면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동맹국들을 안심시켰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국이 미군 

지도부의 표현에 따르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CCP)의 

위협적 행위, 특히 대만에 대한 공격적 

자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방어를 약속한 대만 자치구의 봉쇄를 

평가하기 위해 수많은 훈련을 실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 

세계 안보 포럼인 2025 상그릴라 대화의 

기조연설에서 인민해방군이 “실제 상황을 

대비해 연습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미화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며, 이미 

임박한 것일 수 있다.”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필요하다면 2027

년까지 중국군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공식 

목표로 정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기한을 

확정된기한이라기보다는 중국의 희망에 

따른 목표로 보고 있다.

2025년 5월 포럼 연설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욱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 지역에 미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국방비 지출과 

대비태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궁극적으로 강력하고, 

확고하며, 능력을 갖춘 동맹국 및 파트너국 

네트워크가 우리의 핵심적인 전략적 

이점”이라면서 “중국은 우리가 협력을 

통해 이룬 성과를 부러워하며, 우리가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 다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켜보고 있지만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확고한 지원 표명
AP 통신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오른쪽) 
말레이시아 총리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회 동하고 있다.  
알렉산더 쿠비차(ALEXANDER KUBITZA)/미국 전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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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방위 분담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뉴질랜드가 “제 몫을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군비 

지출을 확대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 자국 군대 배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뉴질랜드 최고위 군 관계자가 밝혔다.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뉴질랜드 국방장관은 

호주,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영국,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방위 파트너국들과의 합동 훈련 및 기타 협력 

노력을 보다 확대하여, 더 많은 파트너국 군함의 뉴질랜드 

방문을 환영하겠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콜린스 장관은 2025년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상그릴라 

대화 안보 포럼에서 “우리는 비즈니스에 열려 있으며, 세계 

무대로 복귀하여 우리의 몫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2025년 4월, 뉴질랜드 정부는 향후 4년간 국방비 7조 

3,335억 원(50억 미국 달러) 증액을 발표했으며,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8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2%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신규 지출로 국방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2023년의 첫 국가 안보 검토에 따른 것이다.

이 검토를 통해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 전략적 

경쟁과 같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비 지출을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콜린스 장관은 미국 태평양 함대의 지휘함인 USS 

블루리지(Blue Ridge)함이 2025년 5월 웰링턴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이후 더 많은 파트너국의 방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블루리지함은 지난 40년 간 뉴질랜드를 

방문한 세 번째 미국 군함이다.

보다 단호해진 뉴질랜드의 

군사 태세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관해질문을 받은 콜린스 장관은 

중국이 뉴질랜드가 “실제로 결단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 걱정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군사 분석가들은 뉴질랜드 공군과 해군이 소규모에 

노후화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뉴질랜드는 독립적인 대외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호주, 

캐나다, 영국 및 미국과 더불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 공유 네트워크의 일원이기도 하다. 

분석가들은 뉴질랜드가 새로 도입한 보잉 P-8A 

포세이돈 해상 순찰기 4대를 배치한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 순찰기가 다른 나라들의 중국 

잠수함 추적 작전 중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콜린스 장관은 뉴질랜드와 호주 조종사들이 이제 

서로의 P-8과 수송기를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는 

상호운용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콜린스 

장관은 P-8이 이미 캐나다를 향해 비행했으며,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추가 순찰 임무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순찰기의 비행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디든지 갈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갈 것이다. 갈 수만 있다면”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뉴질랜드 공군의 보잉 
P-8A 포세이돈 해상 
순찰기 
뉴질랜드 방위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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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일본 동부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에 정박 중인 영국 구축함 HMS 돈틀리스(Dauntless)함(
왼쪽)과 노르웨이 호위함 HNoMS 로알 아문센(Roald Amundsen)함.  로이터

협력 강화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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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복잡한 글로벌 환경은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체제를 중시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략적 협력을 요구한다.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가 국제적 

세계 질서를 교란하려는 시도를 확대함에 따라, 미국, NATO 

및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2025년 5월 샹그릴라 대화 국방 포럼에서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은 “오늘날 우리 지역은 물론 보다 광범위한 

국제 사회가 전례 없는 규모의 도전에 맞서고 있다”면서 “국방 

지도자들 간의 솔직하고 열린 대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했다. 또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며,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억지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는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 핵 전력에 인공지능(AI)을 통합하며, 전장 인식을 

개선하고 의사 결정을 가속화하는 첨단 기술에 대한 합동 

훈련을 통해 동맹을 한 차원 높게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안정은 관여 외교를 통해 지역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조성하는 데 달려 있다. 국제 기구 및 NATO와 같은 

동맹을 강화하여 군사 활동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국제법을 

준수함으로써 오해를 줄이고 갈등 격화를 방지할 수 있다.

베트남 국방장관 판 반 지앙(Phan Van Giang) 장군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평화와 안정은 여전히 세계 여러 곳에서 

동맹국과 파트너국, 안정에 대한 비전 공유를 
통한 억지력 확대

2025년 5월, 미국 해군 구축함 USS 벌클리(Bulkeley)함이 포미더블 쉴드 훈련 
중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조나단 나이(JONATHAN NYE)/미국 해군

센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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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동맹국들은 어떠한  

침략 행위도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힘으로 

진압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NATO의 람슈타인 플래그(Ramstein Flag) 훈련에 참가한 연합군 전투기가 그리스 
서해안 상공에서 대형을 이루며 비행하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및 미국에서 온 130
대가 넘는 전투기와 인에이블러 항공기가 전술 개선 및 보다 강력한 통합 촉진을 위해 
나란히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잠재적인 적을 억제하고 동맹을 방어하겠다는 NATO의 
결의와 다짐, 그리고 능력을 입증한 것이었다.  
에밀리 쿤스(EMILI KOONCE)/미국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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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히 바라는 염원이며, 갈등과 전쟁이 발생하여 인명과 

국민의 평화와 행복을 위협하고 앗아가는 지역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는 세계에서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공동 이익을 위한 평화, 안정, 

협력 및 발전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전제 

조건이며, 동시에 오늘날에도 시급한 요구 사항”이라고 했다.

억지력에 대한 투자
억지력은 여전히 국제 안보의 초석으로서, 잠재적인 적이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높게 만들어 침략을 방지하는 중요한 메커니즘 역할을 한다. 

억지력 확대 노력에는 방위 능력 현대화뿐만 아니라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고 통일된 대응을 보장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NATO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게 억지력이란 

첨단 방위 기술에 대한 투자,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그리고 

신속한 배치 능력 강화를 의미한다.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동맹은 어떠한 침략 행위도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힘으로 진압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 안보 구조가 가진 알려진 약점을 악용하려는 국가 

행위자를 억제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NATO의 최고위 민간 관리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는 NATO가 방어적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치명적”

인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2025년 6월 영국에서 한 더 나은 NATO 건설에 관한 연설에서 

마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은 “더욱 치명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억지력과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군대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우리는 어떤 침략자든 더 강하게 반격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군사력과 더불어, 필요시에는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결의도 갖고 있기에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운용성 향상
상호운용성, 즉 각기 다른 군대가 서로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은 다국적 연합의 효과성에 극히 중요한 요소이다. 

NATO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국이 더욱 더 

통합적이고 복잡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함에 따라, 각국의 

군대가 서로 통신하고, 통합하며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5년 4월에 가진 회담에서 뤼터 사무총장과 이시바 시게루

(Shigeru Ishiba) 당시 일본 총리는 NATO와 일본 간의 파트너십은 

유럽-대서양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리키는 

2025년 영국에서 실시한 람슈타인 플래그 훈련 중 유로파이터 타이푼
(Eurofighter Typhoons)에 공중 급유 중인 영국 공군 A-330 이저(Voyager).  
제세니아 란다베르드(JESENIA LANDAVERDE)/미국 공군

일본 해상자위대 선원들이 동부 지중해에서 NATO군과 함께 
상호운용성 개선을 훈련을 마무리 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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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치명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억지력과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군대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우리는 어떤 침략자든 더 강하게 

반격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마크 뤼터, NATO 사무총장

NATO 동맹 군함이 포미더블 실드(Formidable Shield) 훈련 중 
항로 통과 훈련 시연에 참여하고 있다. 이 훈련은 NATO의 지휘통제 
보고 체계를 활용하여 실사격,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연합군의 상호운용성을 향상한다. 프랑스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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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미국 병력이 그리스에서 실시한 즉각 대응 2025(Immediate 
Response 2025) 훈련 중 랜딩 존을 확보하고 있다.  
테오도시우스 산탈로프(THEODOSIUS SANTALOV)/미국 육군

것이라고 했다. 뤼터 사무총장과 이시바 전 총리는 도쿄에서 

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동일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끊임 없이 

변화하는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서 일본-NATO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유럽-대서양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복원력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상호운용성을 향상하려면 동맹군 전체의 장비, 통신 

프로토콜 및 운영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 이 표준화는 공동 

훈련, 기술 솔루션 공유, 공통 독트린 및 전략 개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상호운용성을 개선함으로써, 연합군은 집단적 

능력을 극대화하고,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통일된 전선을 

유지할 수 있다.

뤼터 사무총장과 이시바 전 

총리는 “오늘 우리의 협력은 일본과 

NATO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전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협력”이라고 덧붙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파트너십을 꾸준히 

발전시켜 가면서, 우리는 사이버 

방위, 우주, 신흥 기술과 파괴적 기술, 그리고 상호운용성과 같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이 당면한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5년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다짐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여러 세대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인도태평양 국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룩하겠다는 다짐”이라면서 

“이 다짐은 전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작전 

지역, 바로 여기 인도태평양에서, 그리고 여러분, 즉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침략을 억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은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세계 평화와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 역할을 함께하려는 어떤 

나라와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

2025년 포미더블 실드 훈련 중 프랑스 해군 호위함 FS 
노르망디(Normandie)함에 탑승한 승조원들이 다른 
NATO군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프랑스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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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에 꼭 필요한 것은  
‘강력한 동맹’
일본 장성을 통해 듣는 

억지력에 대한 일본의 관점
센트리

주요 리더 프로필

일본 해상자위대의 신메이와(ShinMaywa)와 US-2 수상비행기가 일본 이와쿠니의 미국 
해병대 비행장을 이륙하고 있다.  데이비드 게츠(DAVID GETZ)/미국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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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리: 일본 입장에서 억지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부타카: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증명하듯이 국제 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해 있으며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장래에 

동아시아에서 안정적인 전후 국제질서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PRC)은 핵과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빠르게 증강시키고 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 주위에서 

강압적인 군사 활동을 강화해 왔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탄도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을 점점 더 

자주 반복적으로 발사해 왔으며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빠르게 진행시켜 왔다.

게다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 인근에서 중국과 함께 해군 함정 합동 항해, 폭격기 공동 

비행 및 다양한 훈련 실시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후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한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본을 끝까지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확장억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일본과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
본 육상자위대 합동작전사령부 참모총장인 

미나미카와 노부타카(Nobutaka Minamikawa) 

일본 육상자위대 중장이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서 열린 2024년 미국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서 센트리와의 인터뷰에 응했다. 노부타카 중장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일본의 지역 파트너들과의 

교류, 그리고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뷰 당시, 노부타카 중장은 

소장이었으며 일본 통합막료감부의 방위계획정책국장직을 

맡고 있었다. 이후 승진하여 중장이 되었다.

미 공군 명예 경비대 훈련단 소속 멤버가 2025년 4월 일본 요코스카의 사관학교 
방문 중 국방사관학교 명예경비대 훈련단 생도에게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야스오 오사카베(YASUO OSAKABE)/미국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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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리: 일본의 억지 태세의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노부타카: 일본의 자체 노력, 핵무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모든 

능력이 뒷받침된 미국의 확장억지, 그리고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본의 억지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응 능력과 미래의 대치 방어 능력 및 기타 능력이 일본의 

방위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또한, 핵 억지력을 핵심으로 

한 미국의 확장억지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두 나라의 이러한 

능력을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같은 방식으로 

일본의 자체적인 노력과 미국의 확장억지를 결합하면 일본의 

억지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한다.

센트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억지력에 대한 주요 도전과 

기회는 무엇인가?

노부타카: 미국과 일본 간의 강력한 동맹이 주요 이점이다. 미-

일 파트너십이 강력하다는 메시지를 모든 기회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하면 억지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래에 

대비한 과제 중 하나는 우리의 대치 방어 능력을 ... 계획대로 

계속 발전시켜 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략적 공격이 

핵무기로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센트리: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이 지역의 

전략적 억지력을 향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노부타카: 핵무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핵 억지력을 

갖춘 미국의 확장억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강화된 

방위력을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전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 동맹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센트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일본이 

맡은 역할을 세계 무대로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부타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 그리고 호주와 NATO 회원국을 

2025년 4월 일본 고마츠 공군기지에서 열린 항공기 인도식에 전시된 F-35 
전투기. 일본이 최초로 F-35 전투기 3대를 인수하면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일본 항공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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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센트리: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부타카: 미국은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미-일 동맹은 일본 

안보 정책의 초석이며,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센트리: 보다 많은 협력을 하고 싶은 국가는 어디인가? 현재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

노부타카: 우리 동맹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센트리: 전략적 억지력의 맥락에서 일본은 신기술로 인해 대두되는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노부타카: 인공지능과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등, 급속히 

일본 육상 자위대 헬리콥터가 도쿄 동쪽 나라시노 기지에서 
실시한 연합군과의 합동 훈련 중에 병력, 차량 및 포병을 수송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 그리고 호주와 NATO 회원국을 

포함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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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기술은 미래 전쟁의 특성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재래식 방위력의 억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관련 논의와 국제 규칙 제정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최신 기술을 통합한 장비를 빠른 

시간 내에 실용화하여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사이버 

영역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복원력을 강화함으로써 억지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센트리: 일본은 방위력과 평화 및 군축 약속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가?

노부타카:일본 헌법에 따라 일본은 전수방위 정책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군사 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매우 효과적인 통합방위군을 구축했다. 우리는 

미일 안보조약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고수하며, 3대 비핵 원칙, 즉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한다. 이러한 노력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투명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효과적인 방위력이 억지력에 기여할 것이며, 이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센트리: 일본의 전략적 억지 태세는 사이버 공격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노부타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은 평화시에도 일본의 동맹국 및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법적, 외교적 및 기타 모든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수단과 

능력을 활용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것일 수도 있는 사이버 위협을 

포함한 사이버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19년 4월에 열린 미일 ‘2+2’ 회의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규정하는 무력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사이버 공격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급속히 발전할 위험이 있으므로, 일본은 평시에서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 무장 공격으로 확대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원활하게 전환하여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또한 일본은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다.

일본 육상 자위대 공수대원이 일본 요코타 공군 기지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나탈리 돈(NATALIE DOAN)/미국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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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리: 일본의 방위 정책은 군비 통제와 핵확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노부타카: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미사일, 그리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무기와 이중 

용도 물품 및 민감한 기술의 확산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시급한 문제이다.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군비통제, 군비축소 및 확산 금지를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취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국방전략에는 국제기구와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일본의 준비 태세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군비통제, 군비축소 및 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한다.

센트리: 현재 몹시 분열되어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통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가?

노부타카: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은 전 세계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후 변화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한 대규모 국제 재난 발생 시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를 

제공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동맹국으로서 협력하여 이러한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센트리: 귀하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전략적 억지력 또는 방위 능력은 

무엇이며, 현재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인 영역은 무엇인가?

노부타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억지력 측면에서는 일본의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 미국의 확장억지, 그리고 미일 양국 간 

긴밀한 조율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 

측면에서는 1) 대치 방어 능력, 2)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능력, 3) 

무인 방어 능력, 4) 교차 영역 작전 능력, 5) 지휘/통제 및 정보 관련 

기능, 6) 모바일 배치 능력 및 민간인 보호, 그리고 7) 지속 가능성과 

복원력 등의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트리: 전략적 억지력 계획 수립 시 소프트파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소프트파워 적용 시 어떤 모습인가?

노부타카: 억지력은 전략적 방어 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억지력은 우리의 타겟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최종 상태를 

인식하게 하고, 그 최종 상태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타겟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소프트파워 사용이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우리는 방위성과 자위대의 다양한 활동, 그 목적,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동맹국] 

및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조율하여 보다 뛰어난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육상 자위대 항공기가 도쿄 동쪽 나라시노 기지에서 실시한 연합군과의 
합동 훈련 중에 병력, 차량 및 포병을 수송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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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클린 D.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미국 

대통령은 1940년 12월 29일 전국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이 아돌프 히틀러의 폭격기로 포위당한 영국을 

반드시 도와야 하며, “민주주의의 위대한 무기고”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 생산에서 군수 생산으로 전환된 미국 산업은 

실제로 그 무기고가 되었다.

현재 미국은 방위산업기반(DIB)을 확대하고,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며,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갈등 국면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중국 공산당(CCP) 등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금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에 

발효된 행정명령을 통해 군수품 조달 속도를 높이고, 방위산업기반을 

확대하는 것과, 미국의 해양 우위 회복 및 대외 방산 판매 절차 

간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은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에 조선 담당 사무소(Office of 

Shipbuilding)를 신설을 발표한 연설 직후에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해양 분야 제조가 방위산업기반 재활성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 상선 

조선과 군함 조선을 모두 포함해 미국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또한 2026 회계연도에 1,457조 9,000억 원(1조 

미국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제안했다. 우선 사업 순위로는 

미국 대공 방어 체계를 위한 골든 돔(Golden Dome for America) 

건설 자금 지원안, 핵 기업 현대화 및 함정 및 핵잠수함 건조 확대 

등이 포함됐다. 

미국 전략사령부(USSTRATCOM) 사령관인 앤서니 

코튼(Anthony Cotton) 미 공군 대장은 지상 기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전략 폭격기 및 핵잠수함으로 구성된 미국의 3

대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유지하려면 강력한 방위산업기반이 

필수라고 했다. 컬럼비아급 탄도 미사일 잠수함 프로그램은 미국 

전략사령부(USSTRATCOM)와 미 해군이 최우선으로 지정한 

현대화 사업이다. 해군은 현재 운용 중인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컬럼비아급 잠수함 12척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SSBN) 함대는 3

대 핵전력 중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함대다.

코튼 대장은 B-21 레이더 전략 폭격기의 기본 생산량을 

늘리고, 기존 B-52 함대를 업그레이드하며, 컬럼비아급 대체 

잠수함 생산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기존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가용성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코튼 대장은 2025년 3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첨단 

기술, 능력, 역량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기반은 

우리의 전략적 경쟁 능력에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행정부가 건강한 방위산업기반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는 2025년 7월 에어로젯 로켓다인(Aerojet Rocketdyne)

이 미국 앨라배마 주에 대규모 로켓 추진체 공장을 새로 설립한 

것이다. 디펜스뉴스(DefenseNews)에 따르면, 미 육군 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 책임자인 프랭크 로자노(Frank Lozano) 소장은 공장 

준공식에서 “미국 전역의 고위 장성들이 역량 확대, 처리량 증대, 

미사일 및 탄약 비축 수준 증강을 거론하는 것,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위협과 적을 이해하고 전시 태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 시설은 바로 이러한 모든 논의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명시된 

것과 같은 단계에 따라, 그리고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과의 제조 

및 기술 협력을 통해 DIB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의 확장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이자 2024년 보고서 ‘민주주의 무기고 

민주주의의 

무기고
해양 산업 육성을 모색하는 동맹국과 파트너국

프
센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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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리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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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Rebuilding the Arsenal of Democracy)’의 공동 저자인 

세스 존스(Seth Jones)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방위산업 생산량은 

중국 공산당이 “전시 체제”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존스 연구원은 “The Truth of the Matter” 팟캐스트 

2024년 3월자 에피소드에서 “그러한 사실 자체로 전쟁이 

임박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중국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특히 미국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2025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전투함정 295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2054년까지 이를 

390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예산처는 

예정된 선박 퇴역으로 2027년에 

선박 대수가 283척으로 감소하며 

먼저 함대 규모가 축소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디펜스원(Defense One) 

뉴스 웹사이트는 2025년 3월, 미국이 

군함과 핵잠수함 생산에 있어 “심각한 

적체(significant backlog)”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해군연구소가 

2024년 2월에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해군 함정을 

유지 관리하는 공공 조선소는 단 4곳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 해군이 보유한 공공 조선소는 11곳이었다.)

랜드 연구소(Rand Corp.)의 분석가인 오미연(Miyeon 

Oh)과 마이클 세시어(Michael Cecire)는 2025년 5월 논평을 

통해 이러한 미국 행정명령의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국이 전 세계 상선 생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30%로 2위, 일본이 10%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존 펠란 미국 

해군장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대통령은 나와 이야기 할 때마다 

한결같이 강조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선이라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해양 

우위 회복(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행정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미국 조선 및 해양 인프라 재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

•	�미국 조선소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	�조선 역량 및 부품 공급망 확대

•	�숙련된 해양 전문가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위해 인력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국방 분석가들은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는 

2025년 5월 보고서에서 중국의 해양 위협을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경향에 대해 경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해군이 여전히 수직발사체계, 구축함, 핵 항공모함 

—존 펠런(John Phelan) 미 해군장관

“대통령은 나와 이야기 할 

때마다 한결같이 강조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선이라고.”

2025년 3월 워싱턴주 퓨짓 사운드를 통과 중인 오하이오급 탄도 미사일 
잠수함 USS 메인호. 라이언 라일리(RYAN RILEY)/미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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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핵추진 공격잠수함 등 여러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저자인 리처드 후커 주니어

(Richard Hooker Jr.)는 “중국의 지상 미사일 체계 사정권 

내에서 중국이 위험한 상대인 것은 맞다. 하지만 대양에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PLAN) 함대는 대부분 소형 연안 순찰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 전함·잠수함 세계연감(The World Directory 

of Modern Warships and Submarines)은 중국 해군이 

수적으로는 우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현대화, 병참 

지원, 공격 및 방어 능력” 등을 지표로 삼는 “실질전력지수

(TrueValueRating,TvR)”에서는 미국을 1위로 선정했다. 

그럼에도 펠란 장관은 2025년 5월 미국 하원 

국방소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제는 실제로 

함정을 건조해 바다에 띄워야 할 때다.”

동맹국과 파트너국
미국이 실제로 함정을 건조·배치하려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조선 기술, 공동 연구개발(R&D), 기술 협업 등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분석가들은 군사용이든 상업용이든 

미국이 선박을 보다 신속하게 생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 

분야에 있어 한국 및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랜드 연구소는 2025년 5월 논평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비롯한 한국 조선소들이 “모듈식 건조 및 첨단 선박 

설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고품질 군함을 신속하게 인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량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현대중공업은 2024년에 대한민국 해군에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인도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울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다룬 영상 보도에서 해당 군함의 

건조 비용을 8,815억 2,000만 원(6억 미국 달러)로 추산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드는 비용 대비 1조 4,692

억 원(10억 미국 달러) 더 저렴하다고 보도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울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로, 이곳에서 대한민국 

구축함이 18개월 만에 건조됐다며, 미국에서 구축함을 

건조했다면, 28개월이 걸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법은 해군이 “외국 조선소”에서 함선을 구매하거나 “선체 

또는 상부 구조의 주요 부품[들]” 건조 의뢰를 금지하고 있다.

펠란 장관은 2025년 4월 말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의 조선소를 시찰하고, 국방부 

관계자와 해양 산업계 리더들을 만났다. 그는 순방에 앞서 

시사 매거진 니케이 아시아지와의 인터뷰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라면서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2위인 한국 및 

3위인 일본과 힘을 합쳐 미국 조선산업을 되살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펠란 장관은 이번 방한 중에 해군 

함정 정비, 수리 및 창정비(MRO) 분야에서 한국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며, 한국 조선소가 보다 많은 미 해군 

함정 창정비 입찰에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 펠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조선소들이 한국에서 

미 해군 함정의 정비[MRO]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조선소에도 투자했다”며, “한국의 조선 능력에 깊이 감명 

받았으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 방문을 통해 

이와 같은 감명이 더욱 깊어지기만 했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해군 조선업체인 헌팅턴 잉걸스(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HII)는 2025년 4월 현대중공업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방위 및 상용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선박 

생산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미 미 해군 관련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오션은 2024년,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를 인수했다. 펠란 장관은  

“세계 최강의 해상 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선박을 건조하고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면서 “한국의 조선소가 외국인 직접 투자와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해 미국의 해양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는 데 중차대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일본 조선소는  

“해군 공학 및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구축함과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에 따르면, 펠란 장관은 이번 순방의 첫 번째 

방문지로 재팬마린유나이티드(Japan Marine United)의 

이소고 공장 조선소를 시찰하고, 당시 방위상이었던 나카타니 

겐과 회동했다. 펠란 장관이 일본 관리들에게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미국 

합작법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고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는 보도했다. 

조선 협력, 무인선박으로까지 확대 가능 미 

해군분석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조슈아 탤리스(Joshua Tallis)

는 2025년 4월 디펜스뉴스(DefenseNews)에 기고한 논평에서 

미국의 방산 기술 스타트업과 동맹국이 협력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자율 무기체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2025년 4월, 존 펠란 미국 
해군장관이 코네티컷주 그로턴에서 
열린 취역식에서 고속 공격 
잠수함 USS 아이오와(Iowa)호의 
승조원들을 맞이하고 있다. 
조슈아 카스텐(JOSHUA KARSTEN)/미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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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탤리스는 또한 “아이폰 뒷면에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제조됨(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이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 ‘텍사스에서 디자인하고, 요코하마에서 제조됨(Designed 

in Texas, Assembled in Yokohama)’이라는 문구가 찍힌 

무인수상정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커스(AUKUS)
2021년, 호주, 영국, 미국은 오커스라는 명칭의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오커스는 3

국의 잠수함 산업 기반(SIB)을 강화하고, 

‘평화롭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전쟁부

(DOW)가 이 협정을 검토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2025년 2월 펜타곤에서 리처드 말스

(Richard Marles) 호주 국방장관과의 

회담 중 오커스는 “오커스는 강력한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전쟁부에 따르면 “기술 공유와 잠수함 협력이 그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미 전쟁부는 2025년 7

월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헤그세스 장관의 주도 하에 

오커스 이니셔티브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절차의 일환으로 [미국 전쟁부는] 이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내 다른 부처, 미국 의회, 동맹국인 

호주와 영국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정기적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전쟁부는 [2025년 후반]에 검토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토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리더십 팀에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사실에 기반한 엄정한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쟁부에 따르면 오커스의 초기 목표에는 “안보 및 방위 

관련 과학, 기술, 산업 기반 및 공급망을 보다 심층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포함됐다. 오커스 이니셔티브 1차 전략 계획

(Pillar 1)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2023년, 호주는 10~15년 내에 최소 3척의 미국산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계획에 따라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 궁극적으로는 

호주에서 차세대 잠수함인 SSN-오커스를 건조해야 한다.

헤그세스 장관과 말스 장관은 2025년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회동하여, 오커스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의 

잠수함 생산율을 대폭 높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는 미국 

잠수함 건조 조선소의 생산 능력 확충 지원을 위해 총 4조 

4,070억 원(30억 미국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와 

같은 오커스 협정에 따라 2025년 7월, 2차 분할금인 7,712억 

2,500만 원(5억 2,500만 미국 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 이 

투자에는 호주가 자체 잠수함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미국 인력이 지원하는 비용과, 호주 인력이 미국 조선소에서 

근무하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말스 장관은 2025년 2월, 호주가 7,344억 원(5억 미국 

달러)의 1차 대금을 지급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해당 투자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건조되어] 호주에 이전될 수 있도록 

미국의 잠수함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오커스와 

관련해 호주가 스스로의 몫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잠수함 계약으로 인해 호주는 향후 30

년 간 최대 540조 32억 원(3,680억 미국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다.

미 해군 오커스 통합 및 인수(I&A) 

프로그램 사무소의 메건 앳킨스(Meganne 

Atkins) 상무는 2024년 11월 해군 잠수함 

연맹 연례 심포지엄 및 업계 업데이트에서 

파트너십 전략을 논의했다. 내셔널 디펜스

(National Defense) 지에 따르면 앳킨스 

상무는 “이 전략은 우리 산업 기반에서 

‘들어올 때 배 띄우는 격’'이므로,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부터 호주 버지니아급, 그리고 

미래의 SSN-오커스까지 오커스 전체 회원국에 걸쳐 다양한 

등급의 잠수함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디펜스 매거진(Australian Defence Magazine)

에 따르면, 2025년 3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허니웰

(Honeywell)이 비영리단체 블루포지 얼라이언스(BlueForge 

Alliance)가 오커스 I&A를 대신하여 발주한 계약을 

국방 조달 현대화와 국방산업기반 혁신 촉진은 미국

이 “이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최첨단역량을 신속

하게 대규모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즉 방위사업 인수의 “속도, 유연성,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수 인력의 “위험 감수와 혁신에 대해 인

센티브와 보상”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해외 방산 세일즈 개혁을 통한 속도와 책임성 향

상은 규제 부담을 줄이고 정부와 산업 간 협력을 모색

한다. 이 행정명령은 시스템 개혁을 통해 미국의 공급

망, 생산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미국 동맹국의 

능력과 “동맹국 간 부담 분담”을 강화하하게 될 것이

라고 밝혔다. 또한 세일즈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동시 

인증 및 승인”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

기타 2025  
국방 행정명령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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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했다. 이는 호주 기업들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생산, 유지 

보수 및 작전 준비 태세를 지원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디펜스 뉴스(Defense News)의 2024

년 9월 보도에 따르면, 블루포지 얼라이언스는 미국 전쟁부가 

“미국의 잠수함 건조 산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3자를 

활용하는 비전통적 노력들” 가운데 하나이다.

분석가들은 오커스 파트너들이 공동 R&D, 교육 및 공급망 

투자를 통해 미국의 잠수함 생산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해군 제독 미 해군 핵추진 프로그램 책임자인 빌 휴스턴

(Bill Houston)은 오커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영국의 잠수함 

건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내셔널 디펜스 지에 따르면 빌 

휴스턴은 한 심포지엄에서 “오커스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우리의 

역량을 키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셔널 디펜스 지에 따르면, 

휴스턴은 오커스의 핵심이 공통성(commonality)에 있다며, 그 

이유는 세 동맹국이 각자 따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통성은 인력으로도 확대 

적용된다. 2025년 4월, 미 해군 원자력 훈련 부대 과정을 졸업한 

최초의 호주 해군 소속 입대 선원들.) 휴스턴은 내셔널 디펜스 

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과거에는 소규모 생산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모든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이고 

대규모이며 광범위한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릭 리스(Eric Lies)는 온라인 저널 내셔널 인터레스트

(The National Interest)에 기고한 글에서 “오커스 3개국의 

군산복합체를 통합하고 연구 

개발에 협력하면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스는 1차 전략 계획 하에 

미국의 잠수함 건조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수요는 수십 년 

간 지속되겠지만, 2차 전략 계획에 따른 광범위한 공동 연구 

개발에는 인공지능, 자율 주행 차량 및 초음속 미사일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 모두 2

차 전략 계획에 따른 협력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기존 우위에 기반한 구축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 특히 해양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민관군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 펠란 미 해군장관은 2025년 5월 

미국 의원들에게 “공동화된 해양 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펠란과 행정명령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어떤 솔루션이든 동맹국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탤리스 연구원은 미국이 (

해상 행정명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쟁 우위와 동맹의 힘을 

바탕으로 (해양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탤리스 

연구원은 디펜스뉴스 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산업 해양 

부문에서 부족한 부분을 혁신, 자본 시장 및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메우고 있다”고 했다.  «

2025년 2월, 호주의 HMAS 
스털링(Stirling) 기지에 도킹 중인
고속 공격 잠수함 USS 미네소타
(Minnesota). 이 기지에는 2027
년부터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4척이 배치될 예정이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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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리 일러스트레이션

핵지휘·통제·통신 체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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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어느 컨퍼런스나 회의에서든 늘 

이 주제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전쟁에 

인공지능(AI)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논의이다. 핵지휘·통제·

통신 체계(NC3)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의사 

결정에 향상된 분석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인간 통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더워존(The War Zone)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5년 3월 

공군 및 우주군 협회(Air & Space Forces Association)

의 2025년 전쟁 심포지엄의 NC3 아키텍처에 대한 패널 

토론에서 미 공군 글로벌 타격 사령부(AFGSC)의 전략 계획, 

프로그램 및 요구 책임자인 타이 뉴먼(Ty Neuman) 소장이 

“AI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AI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나는 패배할 생각이 없다”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AI에 대해 생각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국방 지도자들은 NC3를 포함한 각종 체계의 현대화와 

전략적 경쟁자 대비 우위 유지에 있어 AI를 핵심 도구로 보고 

있다.

뉴먼 소장은 “AI는 차세대 NC3 아키텍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아마도 속도가 가장 중요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디지털 아키텍처, 복원력을 갖춘 아키텍처 등등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종래에 

인간의 인지를 필요로 했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능을 

인간의 개입 없이 수행함으로써 독립적으로 행동할 잠재력을 

갖춘 최신 머신 러닝(ML)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NC3 시스템을 포함하여, 3대 핵전력을 구성하는 무기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핵 억지력의 현대화는 미국 전쟁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를 비롯한 많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최우선 과제이다.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인 앤서니 코튼 미 공군 대장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2024년 미국 국방부 정보 시스템 

컨퍼런스에서 “AI 모델의 연쇄 효과, 새롭게 등장하는 예상치 

못한 장벽, 그리고 핵 의사결정 과정에 AI를 간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노력을 지시해야 한다”면서 “

첨단 AI와 강력한 데이터 분석으로 의사결정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우리의 억지력도 개선되므로, [정보 기술과] AI의 

우월성은 재래식 능력과 핵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하여 억지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사람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영국 레스터 대학의 피터 로텐바흐 연구원은 미 군축협회가 

발행하는 암즈컨트롤투데이(Arms Control Today) 2022년 

9월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AI 시스템을 NC3에 통합하면 

핵 의사결정에서 인간의 오류나 편견을 완화하여 핵 위험이 

극대화된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라우텐바흐(Rautenbach)의 보고서는 AI 체계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인간 분석가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권자들이 공격 징후를 조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라우텐바흐는 또한 “

그러므로 이러한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권자들에게 

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류하여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능력은 조기 경보 시스템 및 핵 안보 

분야 내 사전 탐지 활동과 특히 관련성이 깊다”고 강조했다.

타이 뉴먼 소장은 전쟁 심포지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세계에서 [통신] 시스템의 인간 운영자인 나는 

신호가 100가지 다른 방향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보다 

보안이 강화된 가장 안전한 경로가 무엇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서 “어떤 신호는 손상되었을 수 있고, 어떤 신호는 

손상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나는 손상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 AI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지도자들, AI의  
새로운 능력과 인간 제어 간의 균형 모색

센트리

AI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AI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나는 패배할 생각이 없다.”

~ 타이 뉴먼 미 공군 소장
미 공군 글로벌 타격 사령부  

전략 계획, 프로그램 및 요구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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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튼 대장은 AI가 리더들에게 더 많은 “의사결정 

공간”을 제공하여 핵 관련 체계 전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적들은 우리의 핵 지휘통제와 

의사결정 우위를 제공하는 역량이 연중무휴 

가동되므로 침해되거나 무력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워존에 따르면, 미 우주군 우주 시스템 사령부 

군사 통신 및 위치, 항법 및 시간 담당 부국장인 

라이언 로즈(Ryan Rose) 대령은 전쟁 심포지엄 패널 

토론에서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러한 AI 도구를 예측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스템 유지 보수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예상치 못한 중단이나 

교란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등 우리 시스템에서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관련 데이터나 동향, 

또는 적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AI 시스템도 위험 무풍 지대는 아니다. 

라우텐바흐가 파악한 잠재적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정렬 기계는 지시대로 동작할 수는 있지만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는 않는다. 정렬되지 않은 AI 시스템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복잡한 운영 환경에서 

머신 러닝 시스템은 그 자체의 취약성 문제, 즉 데이터 입력 

시 사소한 조정이나 편차로 인해 지능이 뛰어난 프로그램의 

능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이 입력된 데이터를 이해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독일 방위군과 미 공군 팀이 네바다 주 넬리스(Nellis) 공군 기지에서 매치 이펙터
(Match Effectors)라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전투 관리를 위한 변형 모델링
(Transformational Modeling for Battle Management)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키스 킬(KEITH KEEL)/미국 공군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Vandenberg Space Force Base)에서 미 해군 
소속 E-6B 머큐리 항공기에 탑승하여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의 미 해군 
E-6B 머큐리(Mercury) 항공기  조슈아 M. 캐롤(JOSHUA M. CARROLL)/미국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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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	부적절한 데이터 세트 보다 새로운 시스템이나 

언어 모델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특히 

시뮬레이션된 교육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라우텐바흐는 “구식 탄도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기록이 있지만,검증이 덜된 신규 

모델에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실제 공격적 핵 사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 세계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NC3 시스템을 위한 머신 러닝 프로그램 

훈련에 관여하는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인공적으로 

시뮬레이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라우텐바흐는 그 결과, 외관상으로는 유능해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실패하는 AI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인간의 편견 라우텐바흐는 머신 러닝 시스템에는 그 

시스템을 만든 인간의 편견이 들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일부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성별이나 인종적 

편견이 표시된 적이 있는 것처럼, 적성국의 행동을 

관찰하도록 훈련된 AI 시스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우텐바흐는 “인간의 편견이 

시스템에 침투하면 특정 행위자나 변수와 관련된 

데이터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시스템 결과에 따른 

경고에 편견이 계속 남아 있는데도 국가의 지도부와 

군부가 이 경고를 균형 잡히고 공정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우, 그 결과는 “재앙적인 오산”이 될 수 

있으며, 거짓 양성에 반응할 위험이 더욱 커진다.

인간의 개입 유지
국방 지도자들은 군사체계에 AI를 통합하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능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2025년 1월, AI를 배치한 최초의 군함이 

된 미 해군 구축함 USS 피츠제럴드호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 문제를 예측하고 함대 준비 태세를 

개선하게 되었다. 국가지리정보국(NGA)은 2017년에 

시작한 메이븐(Maven) 프로그램을 통해 AI를 사용하여 

위성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잠재적인 목표물을 

찾고 있다. 국가지리정보국 국장인 프랭크 휘트워스

(Frank Whitworth) 중장은 디펜스원(Defense One)과의 

네브래스카 주 오퍼트 공군기지의 21,000제곱미터 규모의 핵 
지휘, 통제 및 통신 캠퍼스 기공식에 참석한 관계자들.  
디클란 반즈(DECLAN BARNES)/미 육군 공병대

인간의 편견이 시스템에 침투하면 
특정 행위자나 변수와 관련된 

데이터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게 

될 수 있다.”

~ 피터 라우텐바흐
영국 레스터대학교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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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지휘, 통제 및 통신 능력을 갖춘 미 공군 E-4B 
항공기가 KC-135R 스르래토탱커(Stratotanker)
로부터 연료를 공급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코디 트림블(CODIE TRIMBLE)/미국 공군

첨단 시스템은 우리에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역량의 채택을 극대화하고 적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한다.”

~ 앤서니 코튼 공군 대장,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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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메이븐의 차기 버전에는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상 징후를 식별하기 위한 

‘추론(reasoning)’ 기능을 갖춘 AI 기술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휘트워스 중장은 

이 능력을 통해 예상치 못한 위치에 적군의 

트럭이 있거나, 활동에 갑작스런 변화를 

보이는 무기 시설과 같은 이상 상황을 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외에 동맹국과 파트너국들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AI를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4년 7월에 발표된 NATO 

개정 전략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NATO 동맹국이 모범을 보이고 방위 

및 안보를 위한 책임감 있는 AI 개발과 

이용을 장려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AI 활용 사례 전달을 비롯하여 능력 개발 및 

전달에 AI 채택을 가속화하고 주류화하여 

NATO 동맹 내 핵심 요소로서 상호운용성 강화

•	동맹의 AI 기술 보호 및 모니터링, 관련 위험을 관리 

및, NATO의 혁신 능력 보호를 통한 안보 정책 고려 

사항 해결

•	AI의 적대적 사용으로 인한 위협을 식별하고 

위협으로부터 보호

전 세계 지도자들은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 2월, 미국 

국무부는 인공지능과 자율 기술의 책임감 있는 군사적 사용에 

대한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 on Responsible 

Military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y)을 

발표했다. 2025년 6월 현재, 약 60개국이 이 선언에 지지를 

표명했다.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는 2024년 12월 워싱턴 

DC 소재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AI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혁신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신뢰성과 보안, 윤리적인 AI 사용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균형이야말로 

효율적인 AI 거버넌스를 위한 초석”이라며, “어떻게 AI를 

모두에게 믿을 수 있고 유익한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문제”라고 말했다.

라우텐바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여 AI를 NC3에 통합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 지도자들도 이에 동의하며, NC3를 포함한 

미래의 무기체계에서는 AI가 핵심 기능이 되겠지만, 인간도 

여전히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튼 대장은 “첨단 시스템은 우리에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그러한 

역량의 채택을 극대화하고 적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도자들은 안전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경쟁자보다 뒤처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은 

불완전성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뉴먼 소장은 “AI가 아무리 훌륭하고, 컴퓨터 프로세스와 그 

비슷한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결국은 AI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데이터가 손상되면 사실상 AI에 데이터나 출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그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로즈 대령은 “AI의 경계를 확장하여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AI 통합, 특히 NC3 시스템에 AI를 통합하는 

데에는 몇 가지 도전과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엄정한 테스트, 밸리데이션 및 감독 메커니즘 

구현을 통해 이러한 위험과 도전 과제 중 일부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AI 시스템을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2024년,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서 개최된 억지력 심포지엄에서 강연 중인 앤서니 
코튼 대장.  미국 전략사령부

우리는 혁신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신뢰성과 보안, 윤리적인 AI 사용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이야말로 효율적인 AI 

거버넌스를 위한 초석이다.”

~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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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년 5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공산당 서기장은 두 나라 간의 유대는 “끊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강철같은 친구

(friends of steel)”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승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 전문가들은 붉은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배경으로 한 이번 방문이 중러 간의 

결속을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평가했다. CNN에 

따르면, 두 정상은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가 “새 시대를 위한 중·러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이라고 

표현한 문서에 서명했다. CNN은 또한 푸틴과 시진핑이 회담 후 

이처럼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관례라고 전했다. 2025

년 5월 BBC 보도에 따르면, 이 방문은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중국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이후 11번째 러시아 방문이며, 두 정상의 

만남은 40회가 넘었다. 

중국 공산당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과, 이란 및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일부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들 국가가 “격변의 축(axis 

of upheaval)”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게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군사 

지원이든, 교역이든, 정책 공조이든 간에 이들의 협력을 미국의 글로벌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견해는 중국, 이란, 북한 및 러시아 간의 관계를 과장한 것이라고 

한다. 공식적인 동맹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가 반서방 정서를 공유하긴 하지만, 이해관계는 자주 엇갈리며 

상호 지원도 어디까지나 거래적 관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독재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간에 다져진 관계는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인 앤서니 코튼 미 공군 대장은 2024

년 2월 미국 군사 전문지 조인트 포스(Joint Force)와의 인터뷰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이 가진 강점은 경쟁국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비대칭적인 우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2024년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10

년간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왔지만 

공식적인 동맹국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양국의 공조는 

자연스러운 유대감보다는 미국이라는 공통의 경쟁자에 대한 

대립 구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이 중러 간 

우정을 강철에 비유했지만, 많은 사람은 양철과 같은 연성 합금에 

비유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미국과 동맹국들의 

우정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게 보인다. 

BBC 보도에 따르면, 유럽정책분석센터의 마티유 불레그

(Mathieu Boulègue)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 대해 “두 사람 

센트리

중-러 협력, 
이념보단 ‘편의’의 산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바오터우(PLANS Baotou)가 

2025년 3월 이란·러시아와의 연합훈련 중 
오만만을 항해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2025년 5월 모스크바의 무명용사 묘의 헌화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서기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헌화식은 러시아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 중 하나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대한 유럽의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GETTY IMAG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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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많은 교류가 있었고 애국심을 바탕으로 단결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어떤 분야에서는 친구이자 협력자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서로를 갈라놓고 실제로는 

관계의 일부 측면에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종종 

그 상징성에 현혹된다. 이 관계에는 보여주기식 요소가 많다. 

그러나 그 이면의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보는 건 흥미롭다.”

이 본질에는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불신이 포함되어 있다. 

2025년 6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지는 러시아의 

국내 보안 기관인 FSB 내의 비밀 부서가 중국 공산당을 가리켜 

“적”이자 안보 위협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더 타임스(The 

Times) 지가 입수한 내부 계획 문서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간첩 행위와 민감한 러시아 군사 기술을 획득하려는 

노력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다. 이 문서는 중국이 전쟁과 서방의 

무기에 대해 알아내고자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러시아의 

작전을 감시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분석가들은 중국 학자들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토대를 다지고 있으며, 

중국이 북극에서 간첩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우려한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이 문서는 초안일 가능성이 있으며, 2023년 

아니면 2024년에 작성된 것으로, 사이버 범죄 조직인 아레스 

리크스(Ares Leaks)가 이 문서를 입수했다고 한다. 더 타임스는 

아레스 리크스가 이 문서를 서방 정보 기관 6곳에 보냈으며, 

모두 이 문서가 진짜인 것으로 간주했다고 보도 했다.

새로운 축?
미국안보센터(CNAS)의 안드레아 켄달-테일러(Andrea 

Kendall-Taylor)와 리처드 퐁테인(Richard Fontaine)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공조 심화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란·

북한과 강화하고 있는 협력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격변의 

축”이라는 용어를 표현을 처음 사용한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다. 두 연구원은 포린어페어(Foreign Affairs)지 2024년 

5-6월호에 다음과 같은 하나의 사례를 게재하였다. “[2024

년] 1월 2일 이른 아침,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하르키우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다. … 이 사건은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그날 

러시아의 공격은 중국의 기술이 탑재된 무기, 북한의 미사일, 

마크 뤼터 NATO 사무총장(가운데)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
(오른쪽)과 당시 미국 육군 대장 겸 미국 유럽 사령부 사령관 겸 NATO 
유럽 연합군 최고 사령관 크리스토퍼 카볼리(Christopher Cavoli)와 
함께 2025년 2월 브뤼셀의 NATO 본부에서 열린 NATO 국방 장관 
회담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

2025년 5월 리투아니아 파브라데(Pabradė)에서 
열린 다국적 훈련인 신속 대응(Swift Response) 
훈련에서 이탈리아 특수작전 부대원과 미 육군 그린 
베레가 모의 매복 훈련 중 차량을 보호하고 있다.
앤서니 아카-멘샤(ANTHONY ACKAH-MENSAH)/미국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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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노르웨이 세테르모엔에서 열린 신속 대응 
25(Swift Response 25) 훈련의 일환으로 미 해병대가 
M2A1 기관총을 발사하고 있다. 이 훈련은 노르웨이 
최북단에서 진행 중인 다영역 작전의 일환으로 미 육군 
82공수사단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코 루이스(FRANCO LEWIS)/미국 해병대

“ ~ 앤서니 코튼 공군 대장,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

동맹과 파트너십이 가진 강점은 경쟁국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비대칭적인 우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38

그리고 이란의 드론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지난 2년간 이 

세 나라는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핵심 조력자로 부상했다.” 이들 국가는 

여전히 그 전쟁 기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원조 및 러시아의 

상호 호혜주의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중국:뉴욕타임스는 2025년 5월 분석에서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의 고립에 직면하게 되면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석유와 기타 천연자원을 

구매하고 러시아에 전쟁 노력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이중 용도 기술과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러시아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 정부가 

러시아에 다양한 필수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

년 5월 로이터 통신은 올레흐 이바셴코(Oleh Ivashchenko)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장은 국영 통신사 우크린포름

(Ukrinform)에 “중국이 방위 제조 산업에 특별히 공구 

기계, 특수 화학 제품, 화약 및 구성품을 공급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수석 연구 과학자인 엘리자베스 

위시닉(Elizabeth Wishnick)은 2025년 2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에서 한 증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노력을 위해 러시아에 치명적인 지원을 보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가 수입하는 반도체의 78%와 스마트 

카드의 96%(광범위한 군사 기술에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가 중국에서 나오는 것이다. 중국 기업은 또한 … 

항법 장비, 방해 장치, 항공기 부품, 드론, 소총, 탄약 및 

트럭도 제공하고 있다.”

•	북한:2025년 5월, 미국 및 핵심 동맹국을 비롯한 11

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최소 100기의 탄도 

미사일, 약 900만 발의 포병 및 로켓 탄약, 그리고 11,000

명이 넘는 병력을 제공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무기와 

병력 이전은 유엔 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

라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지원에는 군비 조달, 방공 시스템 

및 유엔 제재 하에 러시아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유가 포함되었다.

•	이란:이란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공격용 드론과 

미사일을 공급했다. 로이터 통신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는 이란의 미사일 생산 시설에 무기 전문가를 파견해 

양국의 노력을 상의했다고 보도했다. 2025년 5월, 이란 

의회는 양국 간의 20년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승인했다. 

이 협정에는 더욱 긴밀한 방위 협력이 포함되었다.

켄달-테일러 또한 USCC에서의 증언에서  

‘축(axis)’이라는 용어의 역사적 맥락을 언급했다. 

그는 이 용어가 1930년대 중반 독일, 이탈리아 및 

일본의 팽창주의적 야망과 이들 국가의 권위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용어는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

(Benito Mussolini)의 1936년도 연설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와 나치 독일의 

관계를 “평화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모든 유럽 

국가들이 문제 해결에 협력할 수 있는 축”이라고 

묘사했다. 켄달-테일러는 USCC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하고 있는 일, 즉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행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 바로 이 용어”라며, “미국 

및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이들 

국가의 공동 목표가 이들의 행동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격변의 축은 현재 

지배적인 국제 체제의 기본이 되는 원칙, 규칙 및 

제도와 함께 미국의 리더쉽을 전복하려는 공동 

목적을 중심으로 모인 불만 가득한 국가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축
알렉산더 가부에프(Alexander Gabuev)는 포린 어페어

(Foreign Affairs) 지 2024년 4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중러 

관계를 불만 가득한 국가들 간의 유일한 축으로 묘사했다. 

“러시아는 이제 모든 대외 관계를 세 가지 핵심 기준으로 

평가한다. 첫째, 그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둘째, 러시아 경제를 

2025년 5월, 북한 평양에서 방두섭 북한 사회안전상과 비탈리 슐리카(Vitaly Shulika) 러시아 
내무성 부상을 비롯한 양국 실무진이 회담을 가졌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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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셋째, 서방에 

맞서고 키이우를 지원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응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이 세 가지 

고려 사항에 모두 해당한다.”

가부예프가 중러 관계의 세 가지 고려 요인을 언급한 반면, 

대서양협의회(Atlantic Council) 싱크탱크의 경제국정운영 

이니셔티브(Economic Statecraft Initiative) 디렉터인 킴벌리 

도노번(Kimberly Donovan)은 본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격변의 

축’으로 지목된 네 나라를 하나로 묶는 공통 요인은 하나뿐이라고 

밝혔다. 도노반은 USCC에 “서방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불량국가들의 몇 안 되는 공통점 중 하나”라고 말하며, 

대서양협의회에서 자신의 팀이 수행한 연구에서 “제재로 인해 

이들 국가가 미국 주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심하게 제한되었고, 물품 거래, 수익 창출 및 첨단 기술을 수입할 

권한도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이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고 회피할 수 있게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도노반은 러시아 및 이란과 북한은 

모두 석유와 같은 상품 거래에 대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제3

국 대리인과 해상 유조선의 “그림자 함대”를 이용하는 등 정교한 

시스템을 고안했다고 했다. 도노반은 이들 국가의 공동의 노력을 

다른 용어로 설명한다. “우리는 이 네트워크에 대해 회피의 

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장점과 단점
마찬가지로 USCC에서 증언한 위시닉도 이들 국가의 군사적 

유대관계,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유대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위시닉은 중러 파트너십이 1990년대 중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며 “중국이 해상 강국이 되어 인도태평양에 

군사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촉진했다”

고 지적했다.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 훈련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이들 군대가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현대의 전장 인사이트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위시닉은 

“중국 군사 분석가들은 ... 전쟁에서 신기술의 역할, 특정 시스템의 

성능, 지상군의 역할 ... 그리고 연합 작전에 따르는 도전 과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우크라이나] 갈등을 파고 들고 있다”고 했다. 

두 나라의 합동 노력과 이란과 함께 실시한 해군 훈련에도 

불구하고 위시닉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한다. 위시닉은 

USCC에 “중국과 러시아는 2005년 이후 100회가 넘는 양자 

및 다자간 훈련에 참여했는데, 그 중 절반이 2017년이후에 

실시되었다”면서 “늘어난 훈련 민도를 적절한 관점, 즉 NATO

가 평균적으로 1년에 약 100회 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게 이러한 신호는 

합동 훈련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 합동 훈련은 미국과 동맹국의 

훈련에 앞서 실시되거나 이후에 실시될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광범위하고 복잡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2025년 5월, 당시 포트 실의 소방 우수 거점(Fires Center of Excellence at Fort Sill) 사령관이었던 윈스턴 브룩스(Winston Brooks) 미 육군 소장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오클라호마 기지 시찰을 안내한 후 독일 및 네덜란드 장성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오토레이 존슨(JAO’TOREY JOHNSON)/미국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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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더욱 통합된 전투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시닉은 미국 전쟁부는 중국-러시아 훈련을 통해 “양국의 

능력과 상호운용성만 약간 개선되었을 뿐이라는 것”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다양한 회원국이 합동 작전을 위한 훈련을 하는 

NATO 동맹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대개 두 나라가 

함께 훈련하여 신뢰 구축을 강화하고 각자 다른 전투 

기술과 접근 방식을 숙지하려 한다”고 전했다.

동맹이 만들어내는 차이
2024년 1월, 미군은 대서양을 건너 NATO 동맹국에 

합류하여 냉전 이후 NATO 동맹이 실시한 최대 규모의 

훈련인 스테드패스트 디펜더(Steadfast Defender) 훈련에 

참여했다. 당시 미국 육군 대장이자 전(前) 유럽 연합군 

최고 사령관인 크리스토퍼 카볼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훈련은 “유럽 NATO 동맹국들과 북미 NATO 동맹국들 

간의 대서양 양안 유대감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훈련에는 NATO 

32개 회원국에서 파견한 9만 명의 병력과 함선 및 

항공기가 참여했으며, NATO는 이 훈련을 가리켜  

“통합과 상호운용성의 인상적인 시연”이라고 했다. 중국 

및 러시아와는 대조적으로, NATO 동맹국들은 1949년 

동맹이 창설된 이래 유대감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합동 작전을 수행하면서, 

2024년 3월, 폴란드 그니에프 인근에서 실시한 NATO 
드래곤 24 훈련 중 비스툴라 강과 미군 전투 공병 차량 
위를 폴란드 군용 헬리콥터가 비행하고 있다. 이 훈련은 
NATO가 수십 년 만에 실시한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인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24(Steadfast Defender 24)의 
핵심 요소였다.  GETTY IMAGES

2025년 8월, 폴란드 드라브스코 전투 훈련 센터에서 
실시된 합동 실사격 훈련에서 미 육군 AH-64D 아파치 
헬기가 가상의 적 표적을 공격하고 있다. 아파치는 
폴란드 지상군에 정밀 화력 지원을 제공했다. 이 모의 
훈련은 공중-지상 통합 작전에서 아파치의 역할을 
보여주었고, NATO 방위 체계 내에서 미국과 폴란드간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했다.  찰리 듀크(CHARLIE DUKE), 미국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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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동맹국은 공통의 독트린, 절차 및 기반을 공유한다. 

중국은 파트너십을 체결하지만 동맹을 구축하지는 않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 NATO 회원국 및 지역 

동맹국들 간에 강력한 방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림팩 환태평양(Rim of the Pacific, RIMPAC) 훈련은 

세계 최대 국제 해상 훈련으로서 호주, 인도, 일본 및 대한민국이 

참여하고 있다. 또 다른 훈련으로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re) 훈련이 있는데 2025년에 실시한 훈련에는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19개 참가국에서 4만 명이 넘는 군인이 참여했다. 이 

두 훈련은 미국과 동맹국 및 지역 파트너 간의 상호운용성과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다수의 대규모 훈련 중 두 가지 

예에 불과하다. 또한, 안정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과 

같은 기구도 있다. 2023년, 아세안은 재난 대응 및 해상 안보와 

같은 비전투 임무에 중점을 둔 최초의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위시닉은 USCC에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훈련은 한편 “두 

나라가 외교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위시닉은 2025년  

3월 외교정책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권 안보와 정치적 생존에 

최우선적인 관심이 있지만, 이것이 유사한 성향의 정권들 간의 

연대를 기대해야 한다거나 이들 국가가 필연적으로 반서방 축을 

구축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러 

파트너 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이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 관리들은 양국이 합의한 

사항을 강조하기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두 나라의 공동 성명서 

모두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불화의 영역은 생략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러시아 및 유라시아 프로그램 책임자인 

유진 루머(Eugene Rumer)는 2024년 11월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파트너십은 외관상으로는 양측 모두에 전략적 

결과를 가져다 주는 실용적이고 거래적인 관계이지만 동일한 

이익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이익이 동기를 부여한다”고 했다.  

“어떤 면에서 보아도 ... 제2차 세계대전의 ‘축’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중국 정책을 면밀히 관찰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러시아의 노골적인 침략 전쟁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적인 대화에서 중국 학자들은 러시아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옹호하지도 않는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포스터 클루그

(Foster Klug) AP 통신 보도국장은 미국의 경쟁국들 간의 

협력은 대부분 거래적인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클루그 기자는 김정은 서기장과 푸틴 대통령이 행사를 

주최한 시진핑 주석과 함께 참석한 2025년 9월 중국 열병식을 

가리켜 오랫동안 이 지역의 권력 역학의 특징을 나타낸  

“단순히 이기심에 따른 외교적 수완일 뿐”이라면서 “다시 말해, 

이들 리더들은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다”고 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2025년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앞서 시진핑 주석(가운데)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함께 걷고 있다. 서방 분석가들은 3국 정상이 공개 석상에서 함께 포즈를 
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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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24년 1월, 캐나다 군과 미군은 대서양을 건너 NATO 

동맹국에 합류하여 북극까지 확장된 유럽 대륙의 서쪽 

측면을 확보했다. 이 움직임은 냉전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동맹의 훈련인 스테드패스트 디펜더(Steadfast Defender) 훈련의 

첫 단계로, 32개 NATO 회원국에서 9만 명이 넘는 병력이 

파견돼 4개월 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훈련에는 50척이 넘는 함선, 80대의 항공기 및 장갑차 1,100대가 

참여했으며 유럽 전역의 모든 영역에서 연합군의 지원 및 배치 

능력을 테스트했다.

NATO 관계자들은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훈련에서 달성한 

연합군의 성과를 일컬어 “인상적인 통합과 상호운용성 시연”

이라고 하면서 그 결과 이 지역의 안보와 억제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했다. 연합군은 상호운용성을 전술적, 작전상,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상호운용성을 통해 군대, 

부대 및 시스템은 공통 독트린, 절차 및 기반을 공유하고, 시스템 

전반에 걸쳐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통신할 수 있다. 이로써 중복이 

감소하고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의 자원 공동 관리가 용이해진다. 

또한 군대는 상호운용성을 통해 안보 환경의 변화하는 역학에 

적응할 수 있다.

퇴역한 미국 육군 대장이자 당시 유럽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크리스토퍼 카볼리는 훈련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훈련은 유럽 NATO 동맹국들과 

북미 NATO 동맹국들 간의 대서양 양안 유대감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이번 훈련 과정에서 수행된 

매우 복잡한 군사 활동은 이 동맹이 집단 방위라는 핵심 임무를 

수행할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NATO는 1949년 동맹이 

창설된 이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육군참모대학의 2025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동맹국들은 

NATO, 전 분야·전 영역에서의 상호운용성 강화 추진

그리스, 루마니아, 영국의 군인들이 
루마니아에서 실시된 스테드패스트 
다트(Steadfast Dart) 25 훈련에서 
근접 종합 전투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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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나란히 싸우려면 탄약, 연료, 예비 부품, 정보, 전장 전술, 

표준 작전 절차 및 무선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수십 년 동안 상호 협력을 통한 운용 가능성의 

이점과 필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동맹은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관료적 구조, 정책 및 지침을 확립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은 매우 큰데, 

이는 군인들이 “모든 전투 수행 기능, 영역 및 계층에 걸쳐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작동하는 검증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NATO는 상호운용성이 동맹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4대 주요 차원, 즉 기술적 차원(하드웨어, 장비, 군장비 및 

시스템), 절차적 차원(독트린 및 프로세스), 인적 차원(용어 및 

훈련) 및 정보 차원(데이터)을 식별했다. NATO가 모든 영역에 

걸쳐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면서, 필요한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동맹국과 

파트너가 데이터 보안, 기술 통합, 그리고 언어와 문화적 장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각자의 능력을 결합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어려움이 따를 때도 있다. NATO가 2022년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에서 채택한 이 “360도” 위협 

관점은 동맹이 오늘날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국가 간 안보 

위협에 확실히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 외교부의 은퇴한 외교관인 사이먼 후타갈룽

(Simon Hutagalung)은 2025년 5월 유라시아 리뷰 보고서에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과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은 한 지역의 위협이 다른 지역의 안보에 얼마나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글로벌 안보 기구로 발전하게 된 NATO는 전략적 

경쟁, 하이브리드 전쟁 및 테러리즘과 같은 21세기의 도전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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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고 있다. 그 장기적인 효과는 지리적 파트너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회원국 간 부담 분담을 정의하는 데 달려 있다.”

후타갈룽은 상호운용성은 NATO가 여러 전략적 경쟁자와 

기술적 격변에 직면했을 때 동맹이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NATO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다. “NATO는 새로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하고 임무 

지향적인 연합으로 전환하여 그 파트너십 툴킷을 강화해야 한다.”

집단적 억지력 재수용

집단방위는 오랫동안 NATO의 초석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후, 동맹은 전략적 경쟁에서 벗어나 테러리즘과 자연재해 대응과 

같은 국가 간 위협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러다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침공, 그리고 2022

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점점 더 

공격적인 중국 공산당의 행동과 무기 개발 또한 안보와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체제 유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NATO가 집단방위를 재수용하면서, 지도자들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의 시스템과 관행이 함께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달성하려면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회원국마다 각자 고유한 역사, 문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화, 인공지능 통합 및 정보전, 법전과 같은 회색 지대 

활동 등, 전투의 성격도 변화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상호운용성의 측정”의 저자들은 NATO 동맹국들이 수십 

년간 상호운용성을 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준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측정, 평가 및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 미 육군 낙하산 병들이 NATO 억지력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다국적 훈련인 얼라이드 스피릿(Allied Spirit)에 참가하기 위해 
독일 호엔펠스 훈련장으로 향하고 있다.
마커스 로셴버거(MARKUS RAUCHENBERGER)/미국 육군

상단: 미 해병대원들이 노르웨이 세테르모엔에서 실시된 조인트 
바이킹(Joint Viking) 25 훈련중 혹한기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알렉산더 피터슨(ALEXANDER PETERSON)/미국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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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내 상호운용성: 기성형 도구가 답인가? 맞춤형 

솔루션이 해법인가?”라는 제목으로 미국 육군참모대학이 2025

년 3월에 간행한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운용성 달성을 어렵게 하는 한 가지 장애물은 데이터 수집, 

측정 및 분석을 위한 표준 형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표준 없이는 시간, 국가 및 영역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해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NATO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면서 “상호운용성 

분석을 수행할 때 맞춤형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교훈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취하는 데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NATO 지휘통제센터(C2) 우수 거점(COE) 섹션 

책임자인 프랭크 거블스(Frank Gubbels)는 2023년 논문에서 

상호운용성에 대한 다른 장애물로는 실무 그룹의 기술적 요구 

사항과 응용 프로그램 기능에 대한 식별 및 합의, 그리고 국가 간 

의사소통과 조달 문제 등이 있다고 했다. 거블스는 이것이 C2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COE가 주요 훈련 중에 주로 평가하는 작전 수준에서는 

NATO 내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할 때 드러나는 격차와 문제점이 

분명해진다”고 덧붙였다. 

육군전쟁대학 칼라일 스칼러 칼리지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분야는 기술인데, 그 이유는 

팀과 국가마다 각기 무기 체계와 차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데이터를 인식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보안이 유지되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작전 지속과 병참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 

팀이 함께 작업하는 데 필요한 권한, 프로세스 및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절차적 상호운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육군참모대학 보고서 저자들은 “동맹국마다 누가 군사 

공격을 승인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한 

기대치가 다를 경우, 연합 작전이 부적절하게 차단되거나 

부적절하게 승인될 수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로테르담에 주재 

네덜란드 군이 연합군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로 동쪽으로 

향하는 군사 장비 적재, 고정 및 수송에 다른 절차를 따른다면, 

장비를 하역하는 폴란드 군은 비효율성, 혼란 또는 부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NATO는 상호운용성을 0(상호 운용 불가능)에서 3(완전 

통합)까지 3단계 수준으로 식별했다. 

•	레벨 3 — 군대가 기술적, 절차적 또는 인적 장벽 없이 

효과적으로 협력 이 레벨은 공통 네트워크, 능력, 절차 및 

언어로 특징지워진다. 

•	레벨 2 — 군대가 기술적, 절차적 또는 인적 장벽 없이 상호 

운용되고 함께 작전 수행이 가능함 이 레벨은 유사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프로세스와 절차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레벨 1 — 군대의 “갈등이 해소”되고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며 

동일한 작전 구역에서 작전을 수행하지만, 기술적, 절차적 

또는 인적 장벽으로 인해 상호 작용이 제한됨 

•	레벨 0 — 군대가 상호운용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각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함

상호운용성 격차 해소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ATO는 2012년, 3

대 노력인 훈련 및 교육, 연습, 기술 활용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는 연결된 군대 이니셔티브(CFI)를 

2025년 3월 유럽에서 실시된 오닉스 크로스(Onyx Cross) 
훈련 중 크로아티아의 라팔 전투기 2대가 미 공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와 함께 모의 요격을 수행하고 있다.  크리스틴 헬러

(KRISTEN HELLER)/미국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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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CFI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는 연합 임무 네트워킹

(FMN)으로, 필요한 시점에 존재하는 표준과 능력을 활용하여 

정보 공유를 개선함으로써 작전 중 지휘 통제와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FMN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모든 

구조를 규율하고 관리한다. FMN은 임무 네트워크 준비, 개발, 

배치, 운영, 업데이트 및 종료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 계획, 

템플릿,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역량 구성 요소 및 도구를 갖춘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2025년 5월, NATO는 새로운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면서  

“동맹국, NATO 기업 및 그 각각의 이해관계 공동체 간에 

엄선된 고품질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목표 하에 2030

년을 목표 달성일로 설정했다.

NATO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맹을 위한 데이터 전략의 

목표는 NATO의 데이터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 영역 걸친 원활한 상호운용성과 통합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NATO 데이터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공동 및 다영역 작전에 이 데이터의 활용을 실용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NATO는 또한 전면적인 다영역 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절차적, 인적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 NATO는 확고한 방어자 훈련 

외에도 매년 유럽 전역과 북극에서 다영역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1월 NATO 기자 회견 중 당시 연합군 부사령관이었던 

크리스 바디아(Chris Badia) 독일 공군 대장은 “다영역 환경에서의 

미래 전쟁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는 경쟁국들보다 모든 

측면에서 더 빠르고 뛰어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가 혁신과 함께 진행되며,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여정이다. 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 매번 

한계에 도전하며 집단적 우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쟁 

혁신 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자하라 마티섹(Jahara Matisek) 중령과 당시 미 육군 

전략가였던 제임스 미치체(James Micciche)는 2025년 2월 

소규모 전쟁 저널(Small Wars Journal) 보고서에서 NATO가 

성공적인 억지력의 오랜 역사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동맹국들이 함께 협력하여 신기술을 수용한다면 NATO의 

힘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인간적 측면에서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핵심은 여전히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다. 신뢰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마티섹과 미치체는 “실제로 이는 인력 교류, 합동 훈련 및 

협업적 연구 개발 이니셔티브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라면서 “또한 다양한 파트너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군인들 간의 문화적 인식과 

언어 능력을 함양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

NATO의 람슈타인 플래그(Ramstein Flag) 훈련 중 북해 상공에서 
미국 공군 KC-135 스트래토탱커로부터 공중 급유를 받은 후 하강 
중인 루마니아 공군 F-16 전투기.  크리스토퍼 캠벨(CHRISTOPHER CAMPBELL)/미국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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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에서
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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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에 맞서 단결한 

인도태평양 
다니엘 포스트 사령관/미국 해군참모대학, 미아 맥닐/로드아일랜드 대학교

인도태평양 지역은 특히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중심지로, 역내 주요 강대국 간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중국, 

프랑스, 인도, 북한, 러시아, 영국, 미국 

등 핵무장국 9개국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앙을 예방하려면 이들 국가가 대량살상무기

(WMD), 특히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 환경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종래의 안보 딜레마와 관련 있는 상호 

작용에 취약하다. 한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그 조치가 방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따라서 군비 그에 따라 군비를 증강하게 된다.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이 이동면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위험이 큰 목표가 군사력과 핵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전략과 교차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역학은 특히나 우려스럽다. 

분석가들은 중국 공산당(CCP)과 북한이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 가장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가장 

크게 도전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강조한다. 일본, 한국, 

미국의 일차적 목표는 중국 공산당의 일차적 목표와 2025년 3월, 대량살상무기 대응 훈련 중인 대한민국 해군 병사. 로이터

2025년 3월 대량살상무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 장병.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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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일본에서 실시된 한미일 프리덤 
엣지(Freedom Edge) 훈련에 참가 중인 V-22 
오스프리 틸트로터 항공기.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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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다. 예를 들어, 일본 외무성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은 “법치주의와 같은 공유된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 확립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그 밖의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를 희망한다 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략도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상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목표에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고, 이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연결성을 구축하며, 

지역의 번영을 견인하고,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 간 위협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무력으로 합병하겠다고 위협 중인 대만 자치구에 미국이 

무기를 판매했을 때 중국의 대응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이러한 무기 판매에 대한 대응으로 2024년 9월 

미군과 관련 있는 9개 기업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중국에 본사를 둔 법인들이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는 미국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의도였다.

중국은 또한 공격적인 해상 전술도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전력 증강 효과를 내기 위해 두 척의 항공모함 

훈련을 실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또한 방공, 

대잠수함 및 대함 작전을 포함한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군대가 구사하는 다른 전술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각국의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조업 중인 

선박을 들이 받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것 등이 있다. 중국은 

또한 라오스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라오스를 동남아시아 

전역의 무역 허브로 전환하려고 계획하는 등 이른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지가 

보도했다. 다른 국가에 막대한 부채를 지우고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 프로젝트로 철도, 공항 및 항만 건설 

사업이 있는데, 중국은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주요 시장에 

대한 무역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목표이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의 케이 코가(Kei Koga) 

조교수는 태평양 포럼이 발행한 2023년 3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우선적으로 국내의 사회경제적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가 교수는 중국이 이들 국가에 국제 및 미국 표준과는 

다른 관행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중국 본토와 동중국해 및 

2024년 8월 서울에서 실시된 한미 합동 을지프리덤쉴드 훈련 중 
대한민국 군인들이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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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의 주요 해상 항로에 인접해 있는 대만을 자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영토로 여기고 있다. 대만을 지배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주요 단기 목표이다. 중국은 대만 해협과 그 

주변에 보다 많은 군사력을 배치하고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지원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으며 위기 발생 확률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점점 더 자주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중국 공산당은 

동중국해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모의 전쟁 훈련과 대만 

앞바다의 중요한 해상 항로 근처에서 봉쇄 작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 해협의 현 상태를 무력이나 강압으로 

바꾸려는 중국의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하며, 인도태평양의 

항해의 자유를 장려하고, 중국의 정책을 팽창주의적이고 

위험하며 미국의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 보고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의 일처적 목적은 북한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 국방정보국(DIA) 

분석가들은 북한 지도자들이 외부 세계를 적대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두려움에 뿌리를 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억제와 강압에 기반을 두고 수립되는 북한의 전략은 

사회, 경제 및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군대를 

배치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동해 상공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미사일 시험, 공개적인 대량살상무기 능력 과시 및 노골적인 

긴장 고조 위협과 같은 도발 행위는 생존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공격적으로 추구하려는 북한 정권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험
분석가들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대량살상무기 사용으로 인한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 

어떤 국가 간의 충돌이든 다른 모든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며, 

사소한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여기에 얽히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심각한 위기의 갈등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의 오류나 필사적인 상태로 인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전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

에서 분석가로 활동한 윌리엄 레벤(William Leben)은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요인을 강조했다. 

레벤은 ASPI 간행물 2024년 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첫째, 

국가들은 필수적인 수로에 대한 접근성과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역을 지배하는 

해양 플랫폼의 독트린과 개념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해군 

충돌 시에는 먼저 공격을 가하는 것이 상당한 전술적 이점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상 접근과 같은 중요한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갈등을 확대하려는 동기도 커진다. 둘째, 중국의 

핵 독트린과 능력을 둘러싼 모호함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2024년 9월, 중국 국방 장관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분석가들은 이 시험 

발사가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 지역 동맹국에 

하는 경고였다고 한다. 중국이 비재래식 능력을 시연한 것은 

중국이 핵 억지력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핵과 

재래식 무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전력 기술과 같은 이중 용도 

시스템의 통합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킨다. 

고강도 분쟁에서는 한 국가가 타국의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타국의 핵 자산을 

공격할 수도 있다. 레벤은 공격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2024년 11월, 한미일 합동 프리덤 엣지 훈련 중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주기된 V-22 오스프리 틸트로터 항공기.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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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이나 잠재적으로 핵공격의 

서막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핵정책 프로그램 공동 책임자인 제임스 액튼(James Acton)

은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 지에 기고한 글에서  

“얽힘을 통한 (갈등) 격화”를 위험한 잠재력이라고 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갈등이 격화될 잠재성 또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 재팬타임즈는 북한이 최소 7

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약 400km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근처 해역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한국군도 역시 북한이 동해를 향해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의적이고 공격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국경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긴장을 격화시킨다.

나아가 북한의 제한적인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갈등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 DIA 분석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지역 

전략은 억제와 강압에 의존한다. 분석가들은 지출 규모가 1조 

262억 7,000만 원~16조 1,271억 원(70억~110억 미국 달러)에 

달하고 북한 국내총생산의 20%에서 30%가 군비에 할당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생물학적 

군수품을 설계하는 능력을 비롯해 화학, 생물학, 방사능 및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DIA 분석가들은 

북한은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혈액작용제 및 질식작용제를 

생산하는 능력을 포함해 수천 톤의 화학전 작용제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의 자원을 WMD 능력 

향상에 할당하는 지속 불가능한 전략은 결국 북한은 주요 

지역 갈등에서 재래식 옵션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독재자 김정은은 절박함 때문에 자신의 정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재앙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정책 권고 사항 
미국은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여 유지하고, 지역 안정을 

증진하며 대화를 촉구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한미일 3국은 다년간의 3국 훈련 계획을 

시행하고 미사일 경고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했다. 미국은 외교 및 군사 분야에 관여함으로써 

안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핵태세에 대한 명확한 소통 채널과 투명성을 

우선시하고 갈등 예방 메커니즘에 투자하여 갈등이 

격화될 위험을 줄임으로써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계속 

영향력을 구축해야 한다. 권고 사항에는 위기 발생 시 

소통 메커니즘 강화 및 동맹국과의 외교/군사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방어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면서 미국은 지역 안보 및 우발적 또는 실수로 인한 

갈등 격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한국 고양에서 진행된 대테러 훈련 중 
드론이 소화 분말을 투하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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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이 글로벌 안보 환경을 재편하면서 급변하는 세계에서, 

NATO는 방위 메커니즘을 디지털화하고 미래의 위협에 

맞서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여정에 나섰다. 이 노력은 

동맹의 작전 능력 혁신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인 

NATO 디지털 혁신 이행 전략에 집약되어 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준비된 강력하고 통합된 

동맹을 위한 NATO 2030 비전을 보완하도록 설계된 

로드맵에는 인력, 프로세스, 기술 및 데이터라는 4대 핵심 

영역의 개발 경로가 약술되어 있다.

NATO 전략전전개사령부(SWDC)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자율 시스템 및 양자 기술과 같은 기술은 

세상과 NATO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술과 기타 초혁신 신기술(EDT)로 인해 NATO

와 동맹국에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이것이 바로 NATO 동맹이 공공 및 민간 부문 파트너, 

학계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신기술을 개발, 도입 및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국제적 원칙을 수립하고, 혁신을 통해 

NATO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이유”라고 했다.

NATO의 디지털 혁신 비전
NATO의 디지털 혁신 노력은 필수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폴란드 병사 한 명이 현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군대의 지휘 
및 통제 능력을 강화하는 연합군 전사 상호 운용성 탐색, 실험, 
시험 훈련(Coalition Warrior Interoperability Exploration, 
Experimentation, Examination exercise) 중에 전장 관리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  개럿 길레스피(GARRETT GILLESPIE)/미국 해병대

디지털
혁신

센트리 일러스트레이션

NATO, 미래 위협에 대비해 기술 발전 전략 채택
센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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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조치이기도 하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쟁과 방어 방법도 발전한다. 이 전략의 

목표는 NATO 프레임워크 내에서 첨단 디지털 도구와 

시스템을 통합하여 상호 운용성, 데이터 관리 및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발간한 보고서 “NATO와 

유럽연합(EU)의 국방 디지털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유럽 방위 구축”에 따르면, “NATO와 유럽[연합]의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는 유럽 정부가 2030년대까지 

디지털 역량을 점진적으로 최적화하는 길을 모색함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유럽 안보는 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한 모범 사례 

교환, 공통 기술 표준 및 데이터 공유 정책 수립, 그리고 

국방 계획에서 디지털 능력 요건과 목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동맹은 억지력을 강화하고 집단 방위에 

대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NATO의 기술적 

우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전략의 

성공 여부는 학계, 시민 사회 및 업계로 확장되는 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에 달려 있다. 

SWDC는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고 동시에 EDT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NATO는 동맹국과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혁신적이며 민첩한 EDT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NATO의 목표는 학계와 민간 부문의 관련 

파트너와 더욱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기술적 우위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여 침략을 억제하고 동맹국을 

방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화 노력의 배경에는 2021년 6월 동맹 

지도자들이 추인한 NATO 2030 의제가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NATO가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더욱 예측 불가능한 위협, 파괴적 기술, 그리고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시스템에 대한 중국, 북한 및 

러시아의 도전에 적용하면서 구체화되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NATO 2030 이니셔티브의 의미는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함께 굳건히 맞서는 

것”이다. 팩트시트에 요약된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치적 합의와 조율 심화 동맹국 지도자들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더 자주 

협의하고, 군비 통제, 신기술 및 파괴적 기술과 

같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안보와 관련된 

경제 문제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	억지력과 방어력 강화 동맹국 지도자들은 

억지력과 방어력 강화에 합의했으며, 핵, 재래식 

영국의 한 박람회에서 AI 감시 프로그램이 군중을 스캔하여 걷기, 
달리기, 오르기, 웅크리기, 기어다니기 등 기본적인 인간의 신체 
행동을 분석하여 잠재적인 위협이나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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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이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	복원력 개선 동맹국들은 회복탄력성에 대해 보다 

조율된 접근 방식을 취할 계획이며, 보다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동맹 차원의 목표에 기반한 국가별 

맞춤형 복원력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침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NATO는 집단 방위를 지원하는 노력을 보다 

잘 평가하고 복원력을 보다 광범위한 동맹의 태세와 

계획에 더욱 잘 연결할 수 있게될 것이다.  

•	훈련 및 역량 구축 강화 동맹국들은 대테러 대응, 

안정화, 하이브리드 공격 대응, 위기 관리, 평화 

유지 및 국방 개혁 등의 분야에서 동맹국들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NATO의 노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	NATO의 기술적 우위 유지 동맹국들은 대서양 

양안 간 중요 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며, 민간 혁신을 활용하기 위해 

북대서양을 위한 민군 방위 혁신 가속기(DIANA)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체제 유지 동맹국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국 및 국제 기구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및 라틴 

아메리카와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인공지능(AI)의 역할
NATO의 디지털 혁신에서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AI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데이터 

분석을 개선하며,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NATO는 이러한 능력을 동맹 운영에 통합하기 위해 AI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2024년 7월에 발표된 NATO의 개정 AI 전략에 

따르면, “AI 기술의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생성형 AI와 같은 강력한 신흥 AI 기술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개발되고 널리 보급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복잡한 텍스트, 컴퓨터 코드, 그리고 사실적인 

이미지와 오디오를 거의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으며, 

인간이 제작한 콘텐츠와도 점점 더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NATO가 이러한 기술을 가능한 한 빨리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 AI 전략은 능력 개발 및 전달에 AI 채택을 

가속화하고 주류화하여 NATO 동맹 내 핵심 요소로서 

상호 운용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NATO측은 “동맹국 

방위 이해관계자, 군부 및 군대가 데이터와 AI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대응책을 개발함에 따라 NATO

는 동맹국 간 플랫폼 역할을 하여 정보 교환과 관리 

기준 공유를 도모하여 다른 기구가 추진하는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나아갈 길
NATO는 디지털 혁신을 진행함에 따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 전략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안보 환경에 뒤쳐지지 않도록 정기 평가와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실행 전략에 단기, 중기, 장기 목표에 따른 단계적 접근 

방식이 약술되어 있다. 이 구조화된 계획에 따라 전략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유연성도 갖추게 된다.

NATO의 디지털 혁신 실행 전략에는 NATO의 

예측과 현대에 맞게 적응하려는 의지가 강조되어 있다. 

디지털화를 수용함으로써 NATO는 방위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 기구를 위한 선례도 확립해 가고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군사 

활동의 조율, 비군사 활동의 동기화, 및 타당한 속도로 

수렴 효과 전달 등을 조합하여 모든 영역을 지배해야 

한다.”

세계가 더욱 디지털화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때, NATO의 노력은 미래의 안보 동력을 형성하는 데 

중차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혁신, 협력, 복원력 조합을 

반영한 이 전략으로 NATO는 글로벌 방위의 최전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IISS 보고서는 “디지털 혁신이 성공하려면 기술적으로 

타당해야 하고, 지리적, 조직적 확장성이 있어야 하며, 인간 

중심적(사람이 우선)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며 “잘 기능하고 보안이 

확실한 디지털 기업과 군대는 유럽 군대가 계획하고 있는 

기술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두 가지 모두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에서 

다영역 통합을 수용하고 의사결정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육군 인공지능 통합 센터(Artificial Intelligence Integration Center) 소속 
병사들이 NATO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상호 운용성과 준비성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한 훈련인 얼라이드 스피릿(Allied Spirit) 훈련 중에 드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마이카 윌슨(MICAH WILSON)/미국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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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관점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협력, 세계 안정의 핵심인 동맹국 간 힘의 균형

최고의

표준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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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청중들에게 연설 중인 리처드 말스 국방 장관: 
인도태평양 지역은 “기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GETTY IMAGES

이 연설은 2025년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샹그릴라 대화에서 발표된 것으로, 센트리 지면 형식에 

맞게 일부 편집되었다.

호
주의 부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샹그릴라 대화에 

네 번째로 다시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대화가 인도태평양 안보에 관한 논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토론의 장이 된 데는 

싱가포르 정부와 국제전략연구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기장이 되었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전쟁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재부상한다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군사 및 핵 

재무장 상태가 존재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군비 통제와 확산에 관한 오늘 

세션의 주제는 군사력과 기술이 교차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 때문에 

특히 적절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군비 통제 체제, 즉 이 

같은 제약 구조는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기술의 운명적 등장으로 

미국과 소련의 경쟁 위험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급한 세계적 

합의를 도출할 수 밖에 없었던 냉전 시대의 산물입니다. 이 합의를 

통해 다자주의의 위대한 성과 중 하나인 획기적인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NPT)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조약과 

이후의 협정은 먼저 핵무기, 이어 생물학적 무기, 화학무기 순으로 

세계적인 확산 금지 노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NPT 덕분에 세계는 더 안전해졌습니다. NPT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조약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호주의 

NPT 준수는 우리의 전략적, 외교적 정책의 기본 원칙입니다. 호주가 

오커스[호주, 영국 및 미국 간 안보 협력]의 기치 아래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호주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균형에 이바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변함 없이 이 길을 따라 가면서 호주는 NPT를 준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주가 호주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정을 통해 가장 높은 안전장치 기준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2025년 2월 남중국해에서 영국과 함께 다자간 작전 훈련을 실시 중인 호주와 미국 해군 인원.  
모니카 워커(MONICA WALKER)/미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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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시대에는 전략무기제한협상(SALT), 중거리핵전력조약

(INF)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도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이타주의적 행위가 아니라, 무제한적 확산으로 인한 실존적 

위험에 대비한 실용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잘못된 계산의 위험이 재앙이 될 수 있었던 

시대에 중요한 안정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35년 전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전략적 군비 

통제의 필요성도 끝났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이렇게까지 빗나갔다는 사실이 우리 시대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 세계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새로운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 도전은 점점 더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억지력과 확신의 토대를 제공했던 글로벌 

아키텍처가 위험할 정도로 쇠퇴했습니다.

INF가 2019년에 붕괴되면서 공식 협정을 근거로 비전략 

핵무기를 견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2023년에 미국과 

러시아 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구속력 있는 양자 군비통제 

조약인 신 START에 대한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이 조약 자체는 

[2026년] 2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1972

년 이후 처음으로 2대 핵 강국의 전략적 핵무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양자 간 통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나라가 지정학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등하거나 미국을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핵 

현대화와 확장을 급속히 추진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은 전략적 군비 통제의 미래를 되살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건 힘들고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단순히 탄두의 수와 종류, 운반 시스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사이버, 우주 

무기화, 자율 시스템에 핵무기를 통합하는 능력과 같은 신기술은 

호주 해군 잠수사들이 핵추진 잠수함에서 근무하기 위한 오커스 훈련의 
일환으로 진주만 해군 조선소 및 야전 정비 시설 잠수사와 함께 친선 잠수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35년 전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전략적 

군비 통제의 필요성도 끝났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이렇게까지 빗나갔다는 사실이 우리 시대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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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는 우리가 새롭게 구축해야 할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질서에서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특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질서는 권력뿐 

아니라 규칙과 규범에 의해서도 정의되는 것이니까요. 

2024년 9월 HMAS 스털링 기지를 떠나는 USS 하와이함. 이로써 오커스 
전략 계획 1단계의 일환으로 서호주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잠수함 정비 기간이 
종료되었다.  로리 오코너(RORY O’CONNOR)/미국 해군



62

기존의 군비통제 프레임워크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확립된 통제 

방법 없이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제국주의적 야망의 시대에 안보를 

추구함에 따라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의 또 다른 물결이 임박해 

있을 있다는 암울한 가능성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중대하게 방기하고 

동유럽 정복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우크라이나가 1994년에 책임감 있게 핵무기를 해제한 것처럼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해제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침략에 가장 많이 노출된 일부 국경 국가들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핵무기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모두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이웃 국가에 대한 호전적인 태도 또한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유럽과 아시아 모두에서 새로운 핵 확산 

주기를 촉발할 위험이 있어 미국의 핵 억지력 배치, 즉 핵 확산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자산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오늘날 군비통제는 훨씬 더 복잡해졌으며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NPT를 비롯하여 군비통제 시대를 정의한 획기적인 

조약들은 수십 년 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합니다. 

불완전한 조약이라도 오늘날 이러한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투명성 강화, 규제 준수 및 위험 감소가 핵심입니다.

호주의 [2024년] 국방전략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는 신기술이 

군사 무기고에 완전히 통합되기 전에 오늘날의 지정학적 환경의 현실과 

신기술의 고유한 특성을 다루는 새로운 억제 구조를 구축하는 힘든 

과제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군비통제 체제는 자주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개념인 국제 규칙 기반 질서의 기본 구성 요소였습니다.

군비통제는 우리가 새롭게 구축해야 할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질서에서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특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질서는 권력뿐 아니라 규칙과 규범에 의해서도 정의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지속 가능한 인도태평양 질서는 전략적 경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힘의 균형으로 특징지워야 합니다.

지정학에서 불균형은 도발을 초래합니다. 불균형은 군사력의 

위험에 대한 계산을 바꾸고 3년 전 유럽에서 목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억지력 실패를 불러옵니다.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재래식 군비 증강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투명성이나 안심을 제공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가 직면한 

전략적 복잡성을 정의하는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강조한, 인도태평양이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라는 약속을 깊이 환영합니다. 미국 없이는 이 

지역에서 효과적인 힘의 균형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미국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호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균형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말스 장관(오른쪽)이 샤프리 샴소에딘(Sjafrie Sjamsoeddin)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기념 모자를 씌워주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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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설 보기: https://www.minister.defence.gov.au/speeches/2025-05-31/
address-2025-shangri-la-dialogue-plenary-session-3-managing-proliferation-risks-asia-pacific

2024년 12월, 호주 해군 선원들이 오커스 전략 계획 2단계 기술 시연 중 
Mark IV 원격 조종 차량을 육안 검사를 완료하고 있다.  
저스틴 E. 야보로(JUSTIN E. YARBOROUGH)/미국 해군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대규모의 평시 국방비 지출 증액을 통해 

호주는 [호주 방위군의] 세대 교체에 투자하여 우리를 상대로 한 전투력 

투사를 억제할 수 있는 입지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아마 그 보다 더 

중요하게는 어느 국가도 무력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 효과적인 지역 균형에 기여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대를 거치며 국방에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전략적 순간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산과 능력에 따라 계속해서 추가 자금 조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질서를 유지하려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도 유지해야 합니다. 힘의 균형을 통해 국가들이 

영토 정복의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한편 평화가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는 무역, 

투자, 아이디어 및 국민 측면에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보존하고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망 디리스킹은 치열해지는 전략적 경쟁에 대한 불행하지만 

필요한 대응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량 탈동조화로 넘기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을 지정학적 블록과 지경학적 

블록으로 나누면 우리 모두가 더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갈등에도 더 

취약해질 것입니다. 국가 간 무역과 투자를 통해 더욱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동기도 사라집니다.

상호의존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양자택일만을 강요하는 안보화 

역시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역설적으로 억지를 약화시킵니다. 

자유로운 무역은 중요합니다. 무역은 아시아 지역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높은 관세로 인한 무역 충격과 혼란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호주는 언제나 안보 요건에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 긴밀한 역내 무역 및 투자 통합, 

사람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이 

지역의 고유한 다자간 구조, 그 중에서도 특히 아세안과 태평양 제도 

포럼에 대한 투자를 옹호할 것입니다.

작년에 대화에 참석했을 때, 저는 전 세계 국가들이 강대국의 

지혜와 정치적 수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필요로 한다고 한 [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략적 핵 경쟁의 재부상과 이 경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기술 도구보다 [수비안토 대통령 연설의] 요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실은 없습니다.

긴급한 군비통제 요구 사항을 포함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질서는 모든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적 권리, 국제법에 기하여 부과된 

의무 및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각국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 억제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우리 시대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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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일본이 

개최한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박람회에서 나카타니 

겐 당시 방위대신은 이 

박람회가 일본이 더욱 심층적으로 추진 중인 

해외 방위 협력과 무기 수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도쿄 근교에서 열린 국제 방위 안보 장비 

전시회(DSEI)에서는 일본의 미사일, 군함 

및 레이저와 전자기 레일건에 대한 연구를 

선보였다. 주관사인 클라리온 디펜스 앤 

시큐리티(Clarion Defence & Security)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23년 전시회보다 두 

배로 커진 규모로, 169개 일본 업체를 포함하여 

33개국에서 471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는 2

년 전에 비해 두 배나 많은 것이다.

나카타니 전 장관은 행사 연설에서 “이번 

전시회가 국가 대표단과 기업 간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방위 

산업 발전을 지속하고, 혁신을 견인하며,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은 2014년에 군사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며, 개발 비용을 공유하고 일본의 

산업 기반을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과 유럽 

파트너의 격려에 힘입어 글로벌 방위 협력에 

첫발을 내디뎠다.

조지 글래스(George Glass) 주일 미국 

대사는 DSEI 미국관을 개관하면서 “힘은 

동맹의 능력과 역량을 확대하고 고양하는 

데서 나온다”면서 “이는 공동 개발, 공동 

생산 및 공동 유지 분야에서 각국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북한 및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일본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군수 사업을 

모색하게 되었다.

일본에 F-35 스텔스 전투기, 방공 레이더 

및 기타 장비를 공급하는 록히드 마틴의 

아시아 및 인도 지역 책임자인 윌리엄 블레어

(William Blair)는 “우리 재단은 70년 넘게 

이 지역 산업과 함께해 왔다”면서 “당연히 

대형 중공업 업체들과 함께해 온 것이지만 

이제는 티어 1, 티어 2 기업은 물론 심지어 

스타트업까지 여러 단계의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했다.

일본이 유럽과 진행한 파트너쉽에는 영국 

및 이탈리아와의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 제트 전투기 사업이 포함된다.

첨단 전투기 사업의 일본 부분을 이끌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방위 및 우주 부문 

총괄 관리자인 나베타 가츠유키(Katsuyuki 

Nabeta)는 “오늘날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안보 환경에서 우리는 국내만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기술을 선보이고 더 많은 잠재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했다.

일본, 국제 방위 협력 심화 모색
로이터

2025년 5월 일본 치바에서 열린 
방위 안보 장비 국제 컨퍼런스에 

12형 지대지 미사일 모델이  
전시되어 있다.

로이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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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새로운
방위 기술로 전환

025년 5월, 영국은 러시아의 

위협, 핵 위험 및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현대전에 대규모 

군대를 투입하는 대신 드론과 

디지털전에 투자하여 방위에 대한 접근 

방식을 급진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존 힐리(John Healey) 국방장관은 

영국의 적들이 동맹을 결성하여 더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술이 전쟁 수행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힐리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이제 재래식 포병보다 더 많은 

살상을 하고 있으며, 군대에 신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는 

2024년 7월 선출 직후 전략적 방위 검토를 

의뢰하여 전문가들에게 향후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영국은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의 최대 

군사 강국 중 하나이다. 영국 육군은 NATO

의 동쪽 전선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군은 인도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다.

훈련을 받은 정규군 병사 70,860명으로 

구성된 육군은 나폴레옹 시대 이후 가장 

작은 규모이며, 정부는 전략적 위협이 점점 

더 커지면서 군대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수락한 계획에 따라 영국은 

핵추진 방식이지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공격 잠수함 함대를 확대하고, 2029년까지 

주요 핵 함대의 핵탄두를 교체하는 데 29조 

7,577억 7,000만 원(203억 미국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영국은 최소 6개의 새 군수 공장을 

건설하고, 최대 7,000개의 영국산 장거리 

무기를 조달하고, 전장에서 사용할 새로운 

통신 시스템을 론칭할 예정이다.

지난 2년 간 영국 군사 네트워크가 

90,000건이 넘는 “근접” 공격을 받은 후, 

사이버 및 전자기 사령부가 방어 및 공격 

사이버 능력을 주도할 계획이다.

검토 패널은 기술에 더 큰 중점을 두긴 

하겠지만 군대 규모는 축소하지 않을 것이며, 

자금 조달에 여유가 있으면 정규군 인원 

총수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힐리 장관은 그 

다음 의회에서 정규 군인 수가 76,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BAE Systems의 고반 조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순간이 왔다”면서  

“영국군의 공동화를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또 “첨단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때, 이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이 정책을 NATO 회원국의 

힘에 의지하는 "NATO 우선"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는 영국이 결코 혼자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로이터

2

2025년 6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방문 중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BAE Systems 고반 
시설 직원들이 모여 있는 모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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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 돔 

설계를 채택하고 256조 5,325억 원(1,750억 미국 달러) 규모의 

방위 프로그램 책임자를 지명했다. 

골든 돔의 목표는 정교한 센서와 요격기를 탑재하고 지구 주위를 

도는 수백 개의 위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발사한 적의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것이다.

2025년 4월, 미국 전쟁부는 군 계약자들에게 발사 직후의 “부스트 

단계,” 즉 적의 미사일이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는 느리고 예측 가능한 

상승 단계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 방어체계는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적의 미사일을 표적으로 삼는다.

미사일이 탐지되면 골든 돔은 미사일이 우주로 진입하기 전에 

요격기나 레이저로 격추하거나, 캘리포니아 및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지상 요격기를 사용하는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로 우주의 이동 경로를 

따라 더 멀리 나아가 격추시킨다.

우주 요격층 아래에는 미국 내 또는 미국 주변에 위치한 또 다른 

방어층이 있다. 

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위성에 로켓 발사기나 

레이저를 탑재한다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아이디어는 

1980년대 초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미국 대통령이 고안한 

“스타워즈” 구상의 일부였지만, 현재의 능력에서도 엄청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적 도약을 나타낸다.

레이건 대통령의 이른바 전략방위구상(SDI)은 핵무기를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 방위 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로 1983

년에 발표되었다.

SDI 프로그램의 핵심은 대규모 핵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안은 

미국이 발사되어 비행하고 목표물에 접근하는 수많은 탄도 미사일을 

식별하고 자동으로 파괴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계층의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골든 돔 계획에 대해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통신

로이터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는 미국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

미국, 

새로운 무인 시스템 개발 추진
미국 전쟁부

동등하거나 또는 근접한 무인 시스템(UxS)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이 

전쟁의 성격을 바꾸게 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투원들은 긴급한 작전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늘날의 UxS를 필요로 한다. 미국 전쟁부 산하 국방혁신단(DIU)

은 신기술을 평가하고, 개발 초기 단계에 전투원을 참여시키며, 신속하게 

작전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의 시제품 제작, 반복 테스트 및 현장 

배치를 진행하기 위해 새롭고 기민한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다.

G.I. 프로젝트는 참여하는 부대에 맞춰 대규모로 “지금 바로 

준비된” 자율 솔루션을 보다 신속하게 식별하고 평가하며 반복 

테스트를 실시하고 통합할 것이다. 중요한 플랫폼에는 무인 항공 

시스템과 지원 품목이 포함된다. 

당시 DIU의 단장이었던 더그 베크(Doug Beck)는 “오늘날 

전투원들은 전투 훈련과 사용 요청을 받을 경우 승리하는 데 필요한 

무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DIU는 오늘날 

전투원에게 동급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훈련, 채택 및 준비 

태세를 위해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지속적으로 군 

운영자와 협력하여 실제 테스트, 평가 및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속하게 실시함으로써 전략적 영향을 미치는 군대 전반에 걸친 

주요 인수 및 교육 노력을 통해 필요한 확장 및 준비 태세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전략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플라이휠을 지원할 것입니다.”

G.I. 프로젝트는 최종 사용자 피드백을 통합하고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인도 일정을 단축하여 현재 기록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이러한 노력은 군사적 필요에 신속하게 적응시키기에 적합한 비교적 

널널한 플랫폼에 초점을 맞춰, 소형 및 중형 무인 시스템 산업에서 

높은 기술적 준비 수준의 솔루션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2025년 2월, 조지아 
주 포트 베닝에서 

무인 수상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

조이 로즈(JOEY RHODES)/

미국 육군

도



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안보 위협에 대응해 

외부 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자체 방위 

산업을 육성하면서 무기 및 연구 관련 지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런던 소재 국제전략연구소가 2025년 5월에 

발표한 연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평가에 

따르면, 이 지역 국가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주 국방을 목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산업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진행 중인 분쟁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격화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악화와 맞물리면서 방위-산업 간 파트너십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

당장이라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경쟁적인 안보 동력은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 능력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국방 조달 및 연구 개발 

지출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3조 9,579억 3,000만 원(27

억 미국 달러)가 증가해 15조 3,919억 5,000만 원(105억 미국 달러)

에 달한다.

지난 10년 간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온 이들 국가의 

국방비 지출은 2024년에는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

를 차지했는데, 갑자기 이 같이 지출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주요 

무기와 장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품목에는 잠수함과 전투기부터 드론, 미사일, 그리고 정찰 

및 정보 수집을 위한 첨단 전자 장비까지 광범위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유럽 기업들은 기술 이전, 합작투자 

및 라이선스 조립 계약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고 

확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공동 개발 운용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며, 

인도가 러시아와 20년간 협력해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생산한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제시했다.

미사일은 인도가 배치했지만, 명확한 전략 부족으로 수출에는 

지장이 있었으며, 첫 번째 제3자 고객인 필리핀에 대한 인도는 2024

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고 이 연구는 덧붙였다.

중-러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면서 무기 개발이 더 복잡해 질 수 

있는데, 특히 러시아가 미사일의 초음속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기로 결정할 경우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로이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방위 파트너십, 생산 가속화

2025년 5월 일본 치바에서 
열린 국제 방위·안보 장비 
전시회에 업그레이드된 
모가미급(Mogami-class) 
호위함 모형이 전시돼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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